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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분의	1초를	다투는	스피드스케이팅과	달리	예술적인	가

치에	점수를	매기는	피겨스케이팅처럼	기록	경

쟁이	아니라	완벽한	자세를	추구하는	모터스포

츠가	있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드리프트	경기,	

바로	포뮬러D입니다.

	

▒▒	 모터스포츠는	땅	위에서만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내연기관	

엔진(Motor)으로	프로펠러를	돌려	추력을	얻는	

비행기로	벌이는	경주도	엄연한	모터스포츠에	

속하죠.	관중의	탄성을	자아내는	레드불	에어	레

이스가	4년만에	돌아왔습니다.

▒▒		 사상	최초의	민간	우주여행	프로그램의	상용화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우주	‘가까이’	다녀오는	고고도	풍

선	여행도	가능합니다.	2억7000만원으로	고도	

110km에서	무중력	체험	2분,	또는	8000만원으

로	30km	높이에서	2시간.

▒▒	 시계는,	적어도	손목시계는	더	이상	이름	그대로	시간을	표시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

여주는	‘손목	위의	아바타’입니다.	비범한	것을	

좇는	사람이	선택할	법한	기계	기술의	정수를	보

여드리겠습니다.

▒▒	 “침략당한	조국	행성을	지키기	위해	궁극의	무기를	빌린	조종

사가	임대료	연체로	지구에	불시착했다.	무기	값

조차도	바닥난	조종사에게	인공지능	전투기가	

제안한	비용	조달	방법은?”	배명훈	작가의	SF	

단편에	감탄하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 <뮤>의 전원을 켜십시오.

HigHligHts of   
          This issue

두 번째 <뮤>를 소개합니다. 이번 호는…

Ramp

테크노마드를 위한 하이테크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뮤>는	당대의	자동차	기술이	결집된	모터스포츠,	육·해·공을	누비는	최신예	탈것,	익스트림	아웃도어와		

하이레저	스포츠,	소유욕을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유니크하게	담아냅니다.

[mju:]	그리스	문자의	열두	번째	알파벳,	100만	분의	1m를	가리키는	길이의	단위,	마찰	계수의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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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레이스는 코너에서 코너로 이어진다. 코너를 누가 더 빨리 통과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미국의 나스카 경기가 열리는 타원형 트랙이

라고 해도 결국 승부는 코너 스피드에 달려 있다). 따라서 레이스에서 무엇보다 중

요한 요소는 타이어다. 접지력 확보가 레이스의 승패를 판가름한다고 봐도 좋다(레

이스를 소재로 삼은 만화만 봐도 타이어의 중요성이 매번 등장한다). 

현대 레이스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에어로다이내믹(공기역학)을 이용한 다운포스

도 결국은 코너에서 더 많은 타이어 그립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다. 극단적으

로 이야기해볼까? 에어로다이내믹은 0.1초의 랩 타임을 줄여주지만, 타이어는 1초 

이상을 줄여줄 수 있다. 그만큼 타이어 그립은 레이스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

라는 뜻이다. 

타이어 그립을 최대한 살려 차체의 방향을 정확하게 유지한 채 코너를 통과하는 것

을 통상 ‘그립 주행’이라 표현한다. 이게 ‘주행의 정석’이다. 만약 타이어가 그립을 상

실하면 코너 스피드가 떨어지고, 결국 랩 타임이 늦어지게 된다. 그런데 모든 상황

에서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랠리처럼 노면이 아스팔트가 아닌 모래

나 흙, 자갈인 경우는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이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타이어의 그

립이 아스팔트보다 떨어진다. 그래서 연마하게 된 기술이 바로 드리프트다.

드리프트는 타이어의 그립이 떨어지는 노면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줄어드는 코너 

스피드를 최대한 유지하며 통과하기 위해 시도된 기술이다. 비단 랠리뿐만 아니라 

1950년대 F1 그랑프리 레이스에서도 간간이 사용되었다. 오늘날의 F1 레이싱카는 

코너를 통과할 때 타이어가 미끄러지고 차체가 틀어진 채로 주행하는 상황을 거의 

일반적인 레이스가 스피드스케이팅이라면 드리프트는 피겨스케이팅이다.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완벽한 자세를 선보이느냐가 중요하다.

Words 박종제(<F1 레이싱 코리아> 편집장)  PhotograPhs 한국타이어, 현대 모터 아메리카, ShutterStock

속도 대신 기술을 겨루는 포뮬러 드리프트

Smoked race

찾아볼 수 없다. 그만큼 다운포스를 많이 생성하기 때문이다. 하

지만 공기의 힘을 레이스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아직 없었던 

옛 시절에는 아스팔트라고 해도 타이어가 미끄러지기 일

쑤였다. 그래서 당시 그랑프리 드라이버들은 부득이하

게 코너 앞에서 일부러 비정상적인 하중의 이동을 유

도해 타이어를 미끄러뜨린 후, 관성을 이용해 차체

를 틀어 코너를 빠져나가곤 했다. 이처럼 드리

프트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조금씩 연구·발전된 드라이

빙 테크닉의 일종이다. 

1 프레드릭 아

스보와 다이지

로 요시하라의 밀

착 탠덤 배틀. 2 미캐

닉이 켄시로 구시의 차

량을 손질하고 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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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중반, 일본 나가노 출신의 어느 젊은 레이싱 드라이버는 감당하기 힘든 

레이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설 레이스에 참가했다. 물론 프

로 드라이버로서 해선 안 될 짓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는 특히 산간도로에서 

펼쳐지는 레이스에 아주 강한 면모를 보였다. 굽이쳐 흐르는 와인딩 로드를 가장 빠

른 속도로 달리기 위해 그는 랠리에서 사용하던 드리프트를 아스팔트에 응용했고, 

덕분에 무시무시한 블라인드 코너에서도 절묘한 테크닉을 발휘해 귀신처럼 빠져나

갔다(그의 청년 시절을 모티프로 삼은 만화가 <이니셜 D>다). 그는 나중에 <드리프

트 바이블>이라는 DVD 타이틀을 발매하면서 드리프트의 매력을 전 세계 젊은이들

에게 전파하는 동시에 수많은 드라이빙 기술의 하나에 불과했던 드리프트를 고유

한 장르로 승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가 바로 ‘드리프트 킹’이라 불리는 츠치야 케이치다. 그는 소수의 랠리 드라이버

들이나 사용하던 드리프트를 체계화했고, 여러 단계로 구체화했으며, 나아가 아예 

드리프트만을 따로 분리해 모터스포츠 문화로 만들었다. 그가 만든 드리프트 문화

는 미국으로 건너가 포뮬러 드리프트(FD: Formula Drift) 대회의 뿌리가 됐다. 유

럽에서 시작되어 일본에 정착, 체계화된 드리프트가 

미국에서 꽃을 피우게 된 것이다. 

보통 드리프트를 이야기하면 두 가지 극단

적인 편견이 따라붙는다. 첫 번째는 마법

과 같은 기술이라는 편견이고, 두 번째

는 타이어나 차량의 성능이 아닌 드

라이버의 기술만으로 승부를 판

가름한다는 것이다. 

먼저, 드리프트는 마법의 기

술이 아니다. 앞서 설명

한 드리프트의 기원을

까지 조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레이스 드라이빙에서도 볼 수 있는 기술이

지만, 드리프트라면 더욱 정교하고 정확한 컨트롤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드라이

버의 기술만이 전부가 아닌 까닭은, 드리프트용 차량은 서스펜션에서부터 스테이

빌라이저와 타이어 공기압 등 노면 그립과 관련된 세팅과 성능이 다른 레이싱카와 

완전히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냉각이다. 미끄러진 차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

기 위해 엄청난 출력을 발생시키는데, 이때 엔진 회전수는 거의 끝까지 올라간다. 

그런데 FD는 직선에서도 드리프트만으로 주행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에 의한 공기 

유입량이 적어 냉각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진다. 만약 엔진이나 기어 박스를 한 번만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다음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새 엔진과 

새 기어 박스를 올리고 내리는 일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

다. 따라서 원활한 레이스를 위해 엔진, 연료 공급, 서스펜션 세팅을 비롯해 냉각까

지 완벽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뜻이다. 레이싱카의 성능과 조율 위에 드라이버의 

정교한 기술과 과감성이 더해질 때 비로소 드리프트는 예술이 된다. 

다시금 되새겨보면 이해하기 쉽다. 코너에서 타이어 그립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

득이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FD가 아닌 다른 레이

스에서 이 기술을 매 코너마다 사용하면 절대로 우승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 차

체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휠 스핀을 일으키면서 타이어가 비정상적으로 노면과 

마찰해 코너 스피드가 떨어진다. 더 큰 문제는 타이어가 급속도로 마모되기 때문에 

이후 레이스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그래서 아스팔트 위에서 다운포스로 충

분한 타이어 그립을 확보할 수 있는 현대 모터스포츠에서는 이 기술이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리고 드리프트가 오직 드라이버의 기술만으로 완성된다고 믿는 것 역시 그릇된 

판단이다. 물론 드라이버의 기술이 중요하긴 하다. 코너 앞에서 차량의 하중을 어떻

게 이동시킬 것인지 그리고 어디로 이동시킬 것인지 재빨리 판단해야 한다. 통제 불

가능할 정도로 미끄러지는 차체를 바로잡기 위해 드라이버는 시종일관 스티어링 

휠을 좌우로 비틀면서 정확한 조향 각도를 찾아내야 한다. 두 손뿐만 아니라 두 발 

역시 정신없이 움직여야 한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클러치

1 2013년 FD 개막전에 운집한 관중들. 2 프레드릭 아스보와 한국타이어 레이싱걸. 3 리스 밀렌도 FD 출신이

다. 4 눈과 귀로 즐기는 모터스포츠와 달리 FD를 관전할 때는 타이어 타는 냄새까지 맡을 수 있다. 5, 6 드리프

트 경기에서는 두 대의 차량이 아슬아슬한 간격으로 미끄러지는 박진감 넘치는 모습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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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뮬러 드리프트의 경기 방식은 의외로 단순하다. ‘퀄리파잉’이라 불리는 예선에서

는 혼자서 트랙을 달린다. 누가 더 완벽한 각도로 코너에서 코너로 이동했는가를 두

고 심판들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랩 타임 또는 랩 수로 순위를 판가름하지 않

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드리프트를 선보이는지, 차의 각도를 얼마나 비틀며 주행하

는지, 주어진 트랙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더 멋지고 완벽한 

드리프트에 점수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레이스가 스피드스케이팅이라

면 드리프트는 피겨스케이팅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하다.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아니라 오로지 더 완벽한 드리프트를 선보이느냐가 중요하다. 

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감점제로 채점하며, 라인이 완벽하지 못하다거나 실수가 

발생하면 감점한 후 최종 점수에 합산한다. 본격적인 레이스는 탠덤 배틀(tandem 

Battle)로 펼쳐진다. 예선 결과에 따라 결정된 순위에 맞춰 드라이버가 두 명씩 대결

하는 방식으로, 누가 더 빨리 통과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완벽한 컨트롤로 드리프

트를 펼치는지 그리고 얼마나 바싹 붙어서 상대 드라이버를 압박하며 실수를 유발

시키는지가 관건이다. 나란히 달리는 두 대의 차 사이의 거리는 불과 1~2m에 지나

지 않는다. 따라서 아차 하는 실수로 서로 엉켜 사고가 일어나기 십상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드라이버는 개의치 않고 각자 기술을 펼치면서 서로를 밀어붙이며, 좀 

더 과감한 드라이버일수록 좋은 성적을 거둘 확률이 높다. 

일반적인 레이스에서도 나란히 달리며 상대를 압박하는 일은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를 ‘휠 투 휠(Wheel to Wheel) 배틀’이라고 하는데, FD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휠 투 휠이 펼쳐진다. 차이점은 추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FD에서는 추월을 근

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의 기술과 더불어 상대를 압박하여 실수를 

유도함으로써 점수를 얻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압박으로 충돌

을 일으키면 단 1점도 얻을 수 없다. 

일반적인 모터스포츠와 다른 점은 또 있다. 보통은 규정(regulations)에 의해 참가

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엔진 배기량, 출

력, 타이어 등이 정해진

다. 최대한 동일한 조건에

서 실력을 겨루게 하기 위해서

다. 하지만 FD는 엔진의 배기량, 

기어비, 타이어, 참가 차량에 제한이 

없고, 무엇보다 서로 같은 수준의 차량

을 구분하는 클래스 규정이 따로 없기 때

문에 어떤 차량, 어떤 엔진이라도 상관없다. 반

복하지만, FD에서는 오로지 누가 더 완벽하고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관람 환경도 일반 레이스와 많이 다르다. 일반적인 트랙 레이스는 지난 수십 년간 

계속 개선되어왔다. 레이싱카가 빠른 스피드로 벽에 부딪쳤을 때 파편이 캐치 펜스

(catch Fence)를 넘어 관중석을 덮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모

든 트랙 레이스는 관중의 안전을 고려해 트랙과 관람석 사이에 상당한 거리를 유지

하고 있다. 하지만 FD는 다소 과장하자면, 손을 뻗으면 레이싱카를 만질 수 있을 정

도로 관중석이 가깝다. 엄청난 출력으로 타이어를 태우며 달리지만, 속도가 빠르지 

않아 사고가 나더라도 관중석으로 튀어 오를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호쾌하게 미끄러지며 들어오는 레이싱카를 감상할 수 있으며, 이

는 FD만의 고유한 분위기이기도 하다. 

경기장 주변의 분위기도 유럽의 레이스와는 다른 점이 많다. FD가 열리는 날이면 북

미에 산재해 있는 온갖 종류의 튜닝카들이 모두 집합한 듯한 분위기가 펼쳐진다. 장

내에서 드리프트 대결이 펼쳐진다면, 장외에서는 관람객들이 가지고 온 차량 사이

에 대결이 펼쳐지는 셈이다. 물론 어떤 포인트도, 어떤 상금도 주어지지 않지만, 당

장이라도 트랙에 나가 드리프트를 펼칠 수 있는 수준의 고출력 튜닝카들이 주차장

에 빼곡히 들어차 있다. 거기에 미국 특유의 가족적인 관람 분위기가 더해져(사실 유

럽의 레이스는 대부분 남성 위주다)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들이 펼쳐진다. 

관중의 입장에서 드리프트는 다른 모터스포츠에 비해 접근이 쉽고 진입 장벽이 높

지 않은 덕분에 금세 열정적으로 이 문화에 동참할 수 있다. 복잡한 테크니컬 규정

이나 까다로운 역사에 대해 면밀히 공부해야 할 이유도 없다. 복잡한 계산이나 예측

이 필요하지도 않다. 누가 더 호쾌하게 타이어를 태우며 차체를 이리저리 틀며 트랙

을 달리는지만 감상하면 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편하게 눈과 귀 그리고 코—타

이어 타는 매캐한 냄새—로 즐기면 되는 모터스포츠가 FD다.

2014년 FD는 미국 전역에서 일곱 번의 정규 경기와 두 가지 번외편(?) 격의 경기가 

열린다. 하나는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챔피언십이고, 다른 하

나는 모테기 슈퍼 드리프트 챌린지다(경기는 미국 롱비치에서 치른다). 정규 경기는 

4월 4일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시작한다(자세한 스케줄은 26p 레이싱 맵 참조).  

1, 4, 7 유럽의 레이스 문화가 남성적이라면 

미국의 드리프트 문화는 다분히 가족적이

고 흥겹다. 2, 6 켄시로 구시는 소년의 선

글라스에, 프레드릭 아스보는 팬의 배

에 사인해주고 있다. 3 FD 출전 차량

은 차종과 배기량, 출력 등의 사양

에 제한이 없다.

5 드리프트는 사실 수많은 드라이빙 테크닉 중 하나다. 2013년 DtM 모스크바 경기를 앞두고 마이크 로켄펠

러가 도심 도로에서 드리프트를 시연하고 있다. 8 FD 후원사인 한국타이어의 기념품. 9 차량 지붕에 달린 장

치는 고프로 카메라와 무선 송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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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레이서 중에 한국과 가장 깊은 관계를 가진 인물을 들라면 리스 밀

렌(Rhys Millen)을 첫손에 꼽을 수 있다. 그는 한국타이어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레드불을 

타이틀 스폰서로 두고 있는 드라이버로, 모터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자동차와 타이어

를 한국 메이커에서 지원받고 있다. 더구나 그의 아버지도 현대자동차와 인연이 깊다.  아

버지 로드 밀렌은 1992년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열린 파이크스 피크 인터내셔널 힐클라

임 시판차 무개조 부문에서 현대 스쿠프 터보를 몰고 1위를 차지했다. 이전에도 한국 자

동차들이 파리 다카르 랠리를 비롯한 국제 모터스포츠 무대에 도전한 적은 있지만, 상위

권의 성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따라서 미국 중요 모터스포츠 경기에서 현대차의 우

승은 자못 놀라운 뉴스로 다뤄졌다. 심지어 아들 리스 또한 같은 이벤트의 오픈 디비전에 

출전하여 1위에 올랐다. 각각 다른 클래스에서 모두 우승을 거두는 기염을 토한 밀렌 부

자는 당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리스 밀렌은 아버지의 튜닝 숍인 로드 밀렌 모터스포츠에서 일하면서 레이서이자 스턴트 

드라이버로도 활약하며 명성을 쌓아갔다. 리스 밀렌은 스물한 살에 아버지의 사업을 인

수해 ‘리스 밀렌 레이싱(RMR: Rhys Millen Racing)’으로 이름을 바꾸고 레이싱카와 튜

닝용품 개발은 물론, 영화 촬영용 차량의 개조 작업도 시작했다. 

그는 랠리스트와 스턴트 드라이버로서의 경험을 십분 활용해 미국 드리프트의 초창기

부터 톱클래스 드라이버로 활약했다. 2005년에는 포뮬러 드리프트 챔피언에 올랐고, 

2008년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32명의 드라이버가 경합한 레드불 드리프팅 월드 챔피언

십(Red Bull Drifting World Championship)에서 드리프트 월드 챔피언에 등극했다.

그가 현대 모터 아메리카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09년 시즌부터였다. 리스 밀렌은 현대 

제네시스 쿠페를 타고 FD와 파이크스 피크 힐클라임 그리고 레드라인 타임어택의 각기 

다른 종목에 출전하며 경쟁력을 높여나갔다. FD에서의 시간이 차의 세팅을 찾고 경쟁력

을 숙성시키는 기간이었다면, 파이크스 피크 인터내셔널 힐클라임에서는 타임어택 2WD 

디비전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클래스 우승을 거머쥐었다. 2010년에도 제네시스 쿠

페로 FD에 출전을 계속했고, 파이크스 피크에서는 무제한급에 도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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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스 밀렌이 2013년 6월 30일 파이크스 피크 인터내셔널 

힐클라임 대회에서 구절양장 굽이진 도로를 통과하고 있다. 

2 2011년 미국 랠리 크로스 챔피언십 시리즈 중 X게임 랠리 

레이스에는 벨로스터를 타고 출전했다. 3 리스 밀렌의 주요 

후원사는 한국타이어, 현대자동차, 레드불이다.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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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는 글로벌 랠리 크로스와 X게임 랠리 레이스에 벨로스터를 타고 나가 현대차

의 모터스포츠 영역을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타이어와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 덕분인지 리스는 2012년에 실로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야 만다. 그는 파이크스 피크 

인터내셔널 힐클라임 타임어택 2WD 디비전에서 세계 신기록(9분 46초 164)을 수립하면

서 종합 우승을 거둔 것이다. 이 기록은 무제한급 1위보다 무려 18초 이상이나 빠른 것이

었다. 리스는 FD에서도 종합 3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2013년에는 파이크스 피크 인터내셔널 힐클라임에만 출전—지난해보다 44초 이상 빠

른 기록을 달성했다—했지만 올해는 다시 글로벌 랠리 크로스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헌

팅턴 비치에 있는 RMR을 찾아갔을 때 그는 2014년 시즌 준비를 비롯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다. 자신이 열정을 바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다재다능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에게서는 항상 활력이 넘쳐난다. 올해 그가 또 어떤 기록을 세울지, 또 어떤 영화와 광

고에서 멋진 액션으로 관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할지 기대된다. 

리스 밀렌 직격 인터뷰

레이서가 된 계기가 있다면?

어릴 때 산악자전거 다운힐 종목으로 레이스를 시작했다. 점프할 

때의 스릴과 흥분, 코너를 미끄러지며 빠져나가던 느낌이 자동차 

경주로 넘어오게 한 바탕이 되었다. 원래는 취미였지만 열정이 

점차 커지면서 본격적인 커리어로 바뀌었다.

스턴트 드라이버도 같은 시기에 시작했는지?

1994년에 포드 픽업트럭 광고를 찍으면서 데뷔했다. 처음에는 

광고 일만 하다가 영화 쪽으로도 진출했다(그는 <분노의 질주>시

리즈 3편인 <패스트&퓨리어스: 도쿄 드리프트>에서부터 5편까

지 메인 스턴트 드라이버를 맡았다—필자 주).

레이스나 스턴트를 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있었다면?

점프대에서 착지대까지 트럭 백플립(뒤로 공중제비 돌기)를 처

음 시도할 때였다. 내가 직접 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계속 시도

한 끝에 공중에서 완벽한 360도 역회전을 해낼 수 있었다. 어느 날 연습 도중 속도를 시속 2마일 정도 바꿔

봤는데 트럭이 점프대에서 제대로 회전하지 않았고 착지 위치를 벗어나서 떨어졌다. 15m 높이에서 거꾸로 

추락하면서 받은 충격으로 경추 세 곳에 금이 가고 척추가 압박을 받아 요추도 크게 다쳤다. 부상 위치가 몇 

mm만 달랐더라도 전신마비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리스 밀렌은 2007년 12월 31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레드불 뉴이어 노 리미트 이벤트에서 4륜구동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백플립에 도전하기로 되어 있었

으나 연습 도중 발생한 사고로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졌다. 부상에서 회복한 그는 두려움을 딛고 재도전했고, 

2008년 12월 세계 최초로 트럭 백플립에 성공했다. 착지 과정에서 차가 뒤집혀 완벽한 성공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나, 특수 점프대를 사용한 트럭 백플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필자 주).

레이스나 광고 촬영 도중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척 많다. 하나만 얘기하자면,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지 재미있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2003년 랠

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을 때였다. 마지막 코너에서 차가 옆으로 굴렀다. 딱 한 바퀴를 구르고 다시 타이어

가 땅에 닿자마자 계속 달려서 3초를 손해봤을 뿐이다. 결국 그 랠리에서 1위를 했다.

레이서로서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는지?

아, 그건 어느 한순간으로 한정해 얘기할 수 없다. 파이크스 피크에 첫 출전해 우승했을 때, 포뮬러 드리프트 

챔피언에 올랐을 때, 월드 드리프트 챔피언이 되었을 때 그리고 파이크스 피크에서 종합 신기록을 수립했을 

때…. 이 모든 순간들이 헌신과 열정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팀원들과 스폰서의 지원이 함께 어우러져 이

루어낸 최고의 순간들이다.

최근에도 영화 촬영을 했다는데?

미국에서 3월에 개봉하는 영화 <니드 포 스피드>다. 꽤 빠르고 재미있는 차들을 몰고 액션 장면을 촬영했다. 

지난해에는 <분노의 질주> 시리즈 7편 촬영에 참여했다.

올해의 계획과 목표는?

현대자동차와 레드불의 지원 덕분에 글로벌 랠리 크로스에 복귀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과 함께 다른 프로젝트들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레이스 이외에는 영화 촬

영용 차량 개조 작업도 병행하는데, 이 모든 것이 내겐 항상 신나는 일이다.  

1 브라질 산타 카탈리나에서 열린 2010 레드불 드리프팅 익

스트림 대회에서 리스 밀렌이 보여준 멋진 드리프트 코너링. 

2 2010년 파이크스 피크 힐클라임에는 무제한급으로 출전

했다. 3 리스 밀렌의 전성기는 한국타이어와 함께한다. 2012

년 파이크스 피크 힐클라임 타임어택 2WD 부문에 제네시스 

쿠페를 타고 출전했다. 이 대회에서 그는 무제한급 부문 1위

보다 훨씬 빠른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신기록을 달

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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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관광이 공존하는 도시

Long Beach, 
caLifornia

LA 중심부에서 40km가량 떨어진 롱비치는 미국 서부 지역 최대의 무역항으로서 석유 산업을 비롯하여 

제조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다. 거대한 화물선과 유조선, 레고 블록처럼 쌓여 있는 어마어마

한 물량의 컨테이너와 이를 하역하고 선적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크레인, <트랜스포머>의 옵티머스 

프라임 같은 체구를 가진 18륜 트레일러의 분주한 행렬조차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런 묘사만으

로는 대단히 삭막한 풍경이 연상되지만, 롱비치는 이와 동시에 현대적이고 낭만적인 모습까지 갖추고 

있는 매력적인 도시다. 710번 프리웨이와 LA 도심을 관통하는 110번 프리웨이의 남쪽 끝단에 자리 잡

은 롱비치는 관광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롱비치에서는 자동차 경주가 자주 열린다. 보통 4월 초—올해는 4~5일—에 열리는 포뮬러 드리프트는 

롱비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벤트다. 미국 최고의 프로 드리프트 시리즈인 FD는 매년 개막전을 이곳에

서 열고 있다. 롱비치에는 자동차 경기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도로를 이용해 특설 경기장을 꾸

며 레이스를 펼친다. 드리프트용 경기 코스는 비교적 단조롭지만 안전지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구

조적 특성으로 사소한 실수가 곧바로 충돌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드라이버들에게는 심리적 부담이 큰 

곳이다. 그만큼 관중에게는 더 재미있는 곳이다. 롱비치의 도로에서는 붉은색과 흰색으로 표시된 연석

이 있는 구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 레이스가 열린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롱비치에서 열리는 가장 큰 이벤트는 FD보다 일주일쯤 뒤에 열리는 ‘토요타 그랑프리 오브 롱비치’다. 

흔히 롱비치 그랑프리라고 불리는 이 레이스는 현재 인디카 시리즈에 포함되어 있다. 예전에는 이곳에

서 F1이 열리기도 했다. 영화 <러시 더 라이벌>의 배경이 되었던 1976년부터 1983년에는 롱비치 시가

지에서 매년 F1 그랑프리가 펼쳐졌다(영화 속 주인공의 실제 모델 중 하나인 니키 라우다는 1982년 이

곳에서 우승했다). 1980년부터 토요타가 메인 스폰서가 되면서 이곳에서 열리는 대회의 공식 명칭에 브

해마다 포뮬러 드리프트 개막전이 열리는 롱비치는 미 서부 물류의 거점이자 산업 

도시인 동시에 아름다운 관광지로도 유명하다. 단순히 ‘LA의 부록’이 아니라는 얘기.

Words 권규혁 PhotograPhs ShutterStock, 권규혁 

1 롱비치는 LA 남쪽의 항구 도시이자 관광지로

도 유명한 곳이다. 2 롱비치 마리나 쪽에서 퀸메

리호를 바라본 모습. 3, 4 롱비치에서는 FD와 토

요타 그랑프리 등 모터스포츠 대회도 자주 열린

다.  5 오는 4월 초에 롱비치 컨벤션&엔터테인먼

트 센터에서는 스페이스 테크 엑스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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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요트가 정박해 있기 때문에 휴양지 분위기가 가득하다. 저 멀리에는 롱비치의 최대 매력이라 할 수 있

는 퀸메리(Queen Mary)호가 보인다. 퀸메리호는 1936년부터 1967년까지 운항했던 대서양 횡단 크

루즈로, 퇴역 후에는 이곳에 영구 정박하여 호텔, 박물관, 레스토랑 등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엔

진과 프로펠러는 제거했으나 그 외의 시설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옛 느낌대로 복원하여 한 시대를 풍미

했던 대형 호화 유람선의 역사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바로 옆에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이었다가 

1994년 퇴역한 B-427 스콜피온 잠수함도 전시돼 있다.

롱비치의 명소를 두 곳만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퀸메리호와 함께 수족관을 꼽아야 할 것이다. 5에이커

의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아쿠아리움 오브 더 퍼시픽’은 500여 종 이상의 해양 생물을 보유하고 있

는데, 그중에서도 샤크 라군 전시관의 인기가 높다. 롱비치는 활기찬 이벤트와 공연은 물론 연인과 함께 

차분한 분위기의 데이트를 즐기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근교에도 가볼 만한 곳이 많다. 일단 항구에서 쾌속선을 타고 다녀올 수 있는 산타 카탈리나 섬이 있다. 

롱비치 여행을 계획한다면 미리 운항 시간표와 요금을 확인하시길(catalinaexpress.com). 

롱비치 해안을 따라 710번 시사이드 프리웨이를 통해 서쪽으로 넘어가면 샌 페드로 항을 만나게 된다. 

이곳에서는 샌 페드로 피시 마켓(sanpedrofish.com)이 둘러볼 만하다. 바로 옆에 자리한 포츠 오콜

(Ports o’ call)도 함께 둘러보기에 흥미로운 곳이다. 샌 페드로에는 한국전 당시 피난민 철수 작전에 투

입돼 많은 사람들을 구출한 레인 빅토리(SS Lane Victory)호가 정박돼 있다. 이 퇴역 전함은 평소 전

쟁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년에 세 번씩 카탈리나 섬을 왕복하는 크루즈 운항도 한다. 샌 페드로

의 엔젤스 게이트 파크에는 한미 우호의 상징 ‘우정의 종각’이 세워져 있다. 미국 독립 200주년을 기념해 

1976년 한국 정부에서 기증한 우정의 종각은 한인들의 새해맞이 타종 행사에도 쓰이며, 영화나 드라마

의 촬영지로 활용되곤 한다. 한동안 방치돼다시피 했지만 보수 공사를 마치고 지난해 말 재개장했다.

샌 페드로까지 갔다면 아예 조금 더 올라가자. 팔로스 버디스(Palos Verdes)까지 들러본다면 미국 서

해안의 낭만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다. 해안을 따라 뻗은 도로를 따라가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

계해 더욱 유명한 유리로 된 작은 교회 웨이페어러스 채플(wayfarerschapel.org)이 나타난다. 해안 절

벽 쪽으로 더 걸어가면 LA 인근에서 가장 멋진 등대로 꼽히는 포인트 비센트 등대(vicentelight.org)도 

볼 수 있다.

롱비치에서 1번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를 따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실 비치를 지나면서부터 본격적

인 해안 풍경이 펼쳐진다. 특히 롱비치에서부터 30km가량 떨어진 헌팅턴 비치(huntingtonbeachca.

gov)는 ‘서프 시티’라는 공식 별칭을 지닌 곳으로, uS 오픈 서핑 대회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수많은 

서퍼들이 성지를 순례하듯 찾는 이곳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파머스 마켓이 열린다. 헌팅턴 비치를 지나 

뉴포트 비치와 코로나 델 마, 라구나 비치, 다나 포인트까지 태평양을 바라보는 멋진 풍광의 해안도로가 

이어진다. 시간만 허락한다면 샌클레멘티까지 내려가 볼 것을 권한다.  

랜드가 들어갔다. F1 대신 인디카 시리즈가 열리기 시작한 것은 1984년부터다. 롱비치 그랑프리의 부

대 경기로 ‘아메리칸 르망’ 시리즈와 함께 레이서와 유명 인사들이 토요타 양산차로 겨루는 원메이크 레

이스인 ‘토요타 프로/셀러브리티 레이스’ 등이 펼쳐진다. 올해의 롱비치 그랑프리는 4월 11~13일에 열

린다.

다운타운에 자리 잡은 롱비치 컨벤션&엔터테인먼트 센터도 연중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다. 공연과 

스포츠 이벤트는 물론 각종 회의와 컨벤션이 끊이지 않는다. 예컨대 올해 FD 개막전이 열리기 직전인 4

월 1~3일에는 이곳에서 ‘스페이스 테크 엑스포’가 열린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항공우주 산업이 발달

한 곳으로, 롱비치와 인근 지역에도 많은 관련 기업들이 몰려 있어 우주 박람회가 이곳에서 열린다는 사

실이 전혀 낯설지 않다.

컨벤션&엔터테인먼트 센터 바로 옆에는 더 파이크(the Pike) 쇼핑센터가 들어서 있다. 롱비치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관람차도 있으며, 롤러코스터를 형상화한 구름다리가 맛집과 상점들이 들어선 쇼핑

센터를 좌우로 연결하고 있다. 인근의 쇼어라인 빌리지(Shoreline Village)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전통적인 캘리포니아 어촌 분위기를 풍기는 상점과 식당, 커피숍들이 모여 있는 해변 바로 앞에 수많

1, 2 롱비치 남쪽의 해변은 

서퍼들의 낙원이다. 3 더 

파이크 쇼핑센터. 4 롱비

치에서는 일반도로를 이용

해 레이스를 치르기 때문에 

붉은색과 흰색으로 표시된 

연석이 있는 구간을 종종  

볼 수 있다. 5 아름다운 카

탈리나 섬의 전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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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갖추고 소리만 걷어낸 포뮬러 E

The 
GhosT 
 Race

서킷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이례적인데, 북경은 물론 LA, 마이애미, 

베를린, 런던은 사실상 서킷 개조조차 쉽지 않다. 경기를 개최한다고 해도 기존의 모터스포

츠를 치른다면 끊임없이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대도시다. 특히 런

던은 모터스포츠 종주국인 영국의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도심에서 레이스를 개최

한 적이 없는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런던이 FE에 처음으로 문을 열어준 것

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글로벌 모터스포츠 유치와 개최는 반드시 정치적인 명분을 동반하는데, 기존 모터스포츠는 

주민의 주거 환경 침해라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조차 민원에 시

달리다 결국 폐지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FE는 엔진 소음도, 배기가스도 만들지 않는 깨끗한 

모터스포츠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정치적 명분도 충분하다. 친환경과 탄소 배출 감소는 

정치가들이 흔히 내세우는 공약 아니겠는가? 모터스포츠는 크게 보면 주최 세력(?)에 따라 

올가을에 등장할, 배터리와 전기 모터만을 사용하는 

새로운 모터스포츠 포뮬러 E의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자.

Words 박종제(<F1 레이싱 코리아> 편집장)  PhotograPhs LesLey 
Ann MiLLer, FrAncois FLAMAnd, niLs Krgüer 

1 FE 드라이버에게는 두 대의 차량이 주어지고 레이스 도중 배터리를 충전하는 대신 아예 차를 바

꿔 탄다. 2 스파크와 르노가 공동 제작한 FE 레이싱카 SRT_01E. 3 F1 레이싱카라면 엔진이 있어

야 할 자리에 고출력 모터가 얹혀 있다.  4 FE 레이싱카의 스티어링 휠. 5, 6 FIA는 로마나 라스베이

거스처럼 경기가 치러지지 않는 도시에서도 설명회와 레이싱카 주행을 선보였다. 7 FE 팀 중 가장 

큰 이슈를 몰고 왔던 ‘벤튜리 그랑프리’는 친환경 운동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가 투자한 팀이다. 

2014년 포뮬러 원 시즌의 개막을 앞두고 팬들과 F1 관계자들은 한 가지 고민에 빠

졌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더 낮아진 엔진 회전수와 한 가닥으로 제한된 머플러, 새

로운 터보차저로 인해 배기음이 지난 시즌의 자연 흡기 V8 엔진에 비해 현저히 낮아

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아직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벌써 사람들

은 엔진 사운드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모터스포츠에서는 소

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이고, 특히 관람객들이 경기장을 찾는 궁극적인 이유는 

소리 때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아예 아무

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모터스포츠라면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FIA는 지난 몇 년간 ‘전기 자동차만의 모터스포츠’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기 위해 무

진 애를 써왔다. 현 FIA 회장 장 토드가 1차 당선 때부터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모터

스포츠의 친환경과 보다 나은 기술의 발전이라는 이상향 때문이다. 결국 ‘포뮬러 E’

라는 이름으로 순전히 모터와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모터스포츠 카테고리

가 만들어졌고, 드디어 올해 9월부터 모터스포츠 사상 최초로 전기 모터만을 이용해 

전 세계를 순회하는 경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처음 FE의 구체적인 계획안이 발표됐

을 때는 물론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만, FE는 단순한 오락거리로서의 모

터스포츠가 아닌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 산

업은 서서히 전기 모터로 엔진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FE는 이런 추세

에 발맞춰 모터스포츠가 가지는 순기능 중 하나인 자동차 기술 개발과 실험 무대로

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이다. 

FIA는 FE 처녀 개최 시즌에 총 10개 팀으로 세계 10개 도시를 순회할 계획을 발표

했는데, 많은 이들의 우려와 달리 참가 팀은 빠른 속도로 채워졌다. FE 개최 도시 역

시 특별한 잡음 없이 순조롭게 유치되었다. FE는 도심을 서킷으로 개조한 스트리트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즈니스와 정치 그리고 오락이다. FE는 이미 비즈니스와 정

치적 명분을 확보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오락적 측면인데, 이는 앞선 두 가지 조건

이 힘을 보태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부분이다. 각 팀에는 전직 F1 드라이버를 비롯해 각

종 글로벌 모터스포츠에서 이름을 날린 드라이버들이 포진해 있으니 흥행을 위한 최소한

의 조건은 대부분 갖춰진 셈이다. 

물론 이 글을 쓰고 있는 나조차도 FE의 성공을 확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무런 엔진 사

운드를 들려주지 않는 고스트 레이스가 된다고 해도, 모터스포츠에서 엔진 사운드의 중요

성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FE에는 더 큰 의미가 존재한다. 오락의 측면에 집중해도 단지 소

리만 결여되어 있을 뿐 레이스 자체의 재미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미 F1도, 르망도 하이

브리드를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포뮬러 E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다. 언젠가는 우

리가 맞닥뜨릴 미래를 미리 들여다보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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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킷을 달리는 자동차 엔진만큼이나 뜨겁게 모터스포츠 시즌을 기대하는 전 세계 팬들은 올해 

스케줄을 한껏 기대하는 중이다. 2014 시즌엔 과연 누가 신기록으로 포디움에 올라 세상을 

놀라게 할지 한국타이어가 후원하는 일곱 개의 대회를 주목하시라.

Words 구본진  ILLUsTrATIoN 이우식

속도 대신 기술을 겨루는 포뮬러 드리프트

Racing Map 2014

DTM
DTM은 ‘독일 투어링카 마스터스(Deutsche Tourenwagen Masters)’의 

약자로 세계 3대 투어링카 경주 대회 중 하나다.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BMW가 

같은 사양의 차로 숨막히는 레이스를 펼친다.

New ZealaND V8 SuperTourerS
2012년 첫 대회부터 한국타이어가 후원하기 시작한 뉴질랜드 V8 

슈퍼투어러스는 7000cc 575마력의 프로토타입 자동차들이 뉴질랜드 

내 서킷을 돌며 총 7라운드를 펼친다.

ForMula DriFT
한국타이어 기술력의 진가를 맛볼 수 있는 FD는 세계 최고의 

드리프트 실력을 겨루는 대회다. 속도, 각도, 선회, 연출력 

등 세세한 것까지 모두 점수에 반영된다. 메인 경기인 프로 

챔피언십 이외에도 아시아 챔피언십 등 부대 경기가 치러진다.

Pro ChamPionshiP
1 round 4월 4~5일 Long Beach GP Street Course, Long Beach, CA 
2 round 5월 9~10일 Road Atlanta, Braselton, GA
3 round 5월 30~31일 Homestead-Miami Speedway, Homestead, FL
4 round 6월 20~21일 Wall Speedway, Wall, NJ
5 round 7월 18~19일 Evergreen Speedway, Monroe, WA
6 round 9월 12~13일 Texas Motor Speedway, Fort Worth, TX  
7 round 10월 10~11일 Irwindale Speedway, Irwindale, CA  

other sChedules
ASIA CHAMPIoNSHIP
2 round 7월 5~6일 Fuji Speedway, Japan
3 round 10월 18~19일 Sydney Motorsports Park, Australia

MoTEGI RACING SuPER DIRFT CHALLENGE
4월 11~12일  Long Beanch, CA  

CJ SuperraCe ChaMpioNShip
2006년 코리아 GT 챔피언십으로 시작한 대한민국 

모터스포츠의 정통성을 잇는 대회다.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전역에서 대회가 열리며,  

특색 있는 볼거리가 가득한 축제.

Korea SpeeD   FeSTiVal
현대자동차 아반떼, 제네시스 쿠페와 기아자동차  

포르테 쿱으로만 레이스를 펼치는 국내 유일 원 메이크 

대회로 국내 자동차 브랜드의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다. 

뛰어난 기량을 가진 레이서만이 우승할 수 있다

1 round 5월 4일 인제 스피디움

2 round 5월 3일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3 round 5월 23일 상해 인터내셔널 서킷

4 round 6월 6일 상해 티엔마 서킷

5 round 8월 1일 오토폴리스 서킷

6 round 8월 21일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7 round 9월 13일 태백 레이싱 파크

8 round 10월 11일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1 round 5월 15~18일 송도(시가전)

2 round 6월 21~22일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3 round 7월 19~20일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4 round 9월 20~21일 인제스피디움

5 round 10월 18~19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6 round 11월 8~9일 송도(시가전)

SuperSTarS  
iNTerNaTioNal SerieS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최고의 모터스포츠 대회 중 하나. 3800cc 

이상의 슈퍼카들이 이탈리아, 체코, 영국, 벨기에 

등을 돌며 경기를 치르는 투어링카 챔피언십이다.

미정 

wrC
WRC는 1973년도에 시작된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모터스포츠 대회다. 포장도로부터 

비포장도로, 빙판길 등 달릴 수 있는 곳은 가리지 

않고 달린다. 11개월 동안 13개국을 돌며 각 

경주로 얻은 점수를 합산해 우승자와 팀을 가린다.

3 round 3월 6~9일 Rally Guanajuato Mexico
4 round 4월 3~6일 Vodafone Rally de Portugal
5 round 5월 8~11일 Rally Argentina
6 round 6월 6~8일 Rally d Italia Sardegna
7 round 6월 27~29일 Lotos Rally Poland
8 round 8월 1~3일 Neste oil Rally Finland
9 round 8월 22~24일 ADAC Rallye Deutschland
10 round 9월 12~14일 Coates Hire Rally Australia
11 round 10월 3~5일 Rallye de France-Alsace
12 round 10월 24~26일 RallyRACC-Rally de Espana
13 round 11월 14~16일 Wales Rally GB

1 round 5월 4일 Hockenheimring Baden-Wurttemberg
2 round 5월 18일 Motorsport Arena oschersleben
3 round 6월 1일 Hungaroring Budapest
4 round 6월 29일 Norisring
5 round 7월 13일 Moscow Raceway
6 round 8월 3일 Red Bull Ring Spielberg
7 round 8월 17일 Nurburgring
8 round 9월 14일 Lausitzring
9 round 9월 28일 Guangzhou
10 round 10월 19일 Hockenheimring Baden-Wurttemberg

3 round 3월 22~23일 Pukekohe
4 round 4월 25~27일 Pukekohe
5 round 9월 6~7일 Taupo Motorsport Park
6 round 11월 1~2일 South Island
7 round 11월 28~30일 Pukek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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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레드불 에어 레이스 개봉박두

Race in the aiR

에너지 음료 레드불은 전 세계 익스트림 스포츠의 최대 후원자다. F1 

레이싱 팀을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드리프트와 랠리 같은 자동차 경

주를 비롯해 모터사이클, 서핑, 프리스타일 스키, 스노보드와 같은 대

중적인 스포츠에서부터 번지 점프, 절벽 다이빙, 고공 낙하 등 유니크

한 이벤트를 직접 열거나 후원하고 있다.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 중에

서 가장 독특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레드불 에어 레이스 월드 

챔피언십을 떠올릴 것이다. 희한한 이벤트라면야 거대한 기구를 타

고 성층권에 올라가서 뛰어내린 펠릭스 바움가르트너의 스카이다이

빙이 단연 첫손에 꼽히겠지만, 전 세계를 돌며 시리즈로 계속하는 대

규모 관전 스포츠로서는 비행기 경주만큼 특별한 게 또 있으랴. 

한국에서는 이런 방식의 비행기 경주로는 레드불 에어 레이스가 유

일무이하다고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레드불의 막강한 마케팅 능

력과 대중 친화적인 이벤트 스폰서로서의 입지 덕분인 듯하다. 세계

적으로는 몇 개의 에어 레이스가 존재한다(말 그대로 항공 경주라는 

측면에서는 패러글라이딩 레이스도 열린다). 물론 레드불 에어 레이

스가 가장 규모가 크고 흥미진진하다. 

비행기 경주는 레드불 에어 레이스와 같은 파일론 경주도 있으며, 랠

리 방식으로도 치러진다. 최근 개봉된 애니메이션 <비행기>의 스토리 

라인이 된 세계 일주 비행 대회가 바로 랠리 방식인 셈이고, 주인공 

‘더스티’가 출전 티켓을 따내기 위해 참가한 일종의 퀄리파잉 경기는 

슬랄롬을 포함한 파일론 레이스였다. 레드불 에어 레이스의 파일론 

경주 개념은 동계올림픽의 알파인 스키와 같다. 고정된 파일론들을 

정해진 코스대로 차례로 통과해 누가 더 빨리 골인하느냐를 겨룬다. 

수직 또는 수평 등의 정해진 자세 규정까지 더해졌으니 알파인 스키

보다는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 

더 빠른 속도로 더 작은 반경으로 회전하려는 파일럿들은 자연스럽

레드불 에어 레이스가 돌아왔다! 연기 꼬리를 끌며 공중 슬랄롬과 곡예비행을 선보이는 짜릿한 항공 스포츠의 귀환을 환영한다.

Words 안준하  PhotograPhs Red Bull Content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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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곡예비행까지 서슴지 않게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파일론을 제대

로 통과하지 않거나 파손시키면 시간 페널티를 받는다. 극단적인 중

력 가속도(12g)를 넘어서거나, 스타트 게이트를 시속 370km 이상으

로 통과하거나, 너무 낮게 날거나, 경기 공역을 벗어나거나 하는 등 

위험하게 비행하면 아예 실격된다. 레드불 에어 레이스 또한 F1 그랑

프리처럼 매 경기마다 순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챔피언십을 겨루

는 포인트 방식이다. 곡예비행 전용기로서 전폭이 7.6m 이하여야 하

고 공식 파트너인 라이코밍 사의 엔진을 장착해야 하는 등 기체 규정

도 있다. ‘에어 게이트’라고 부르는 레드불 에어 레이스의 원뿔형 파

일론은 공기를 불어넣어 세우는데, 올해 대회의 파일론은 기존에 비

해 5m 더 높아진 25m에 달한다. 비행기가 통과할 수 있는 면적이 더 

넓어진 덕분에 좀 더 안전한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레드불 에어 레이스는 2003년에 처음 시작되어 매년 열렸는데, 

2010년 호주 퍼스 대회의 연습 비행 중 브라질 파일럿 아딜슨 킨들

맨의 사고 이후로 안전 문제를 재검토하느라 3년간 대회가 열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해 여름부터 공식 홈페이지(redbullairrace.

com)에서 대회 재개의 분위기를 풍기더니 10월 초 레드불이 2014

년 대회의 개최를 공식 발표했다. 올해 챔피언십은 2월 28일 아랍에

미리트의 아부다비를 시작으로 5월 17일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6

월 26일 폴란드 지니아, 8월 16일 영국 애스콧, 9월 6일 미국 포트워

스, 10월 1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11월 1일 중국 상하이까지 일곱 

경기가 예정돼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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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lling propellers
레드불 에어 레이스에 출전하는 비행기의 프로펠러를 제작하는 미

국 하첼(Hartzell Propeller) 사의 공장도 분주해졌다. 1 오하이오 

주 피쿠아에 있는 하첼 프로펠러 테스트룸. 프로펠러의 날개마다 데

이터 수집을 위한 센서를 부착했다. 2 자외선 조명을 이용해 프로펠

러 날개를 고정하는 부품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엔지니어. 3 하

첼 사는 사용 후 떼어낸 프로펠러를 회수해 분해하고 진단하는 과정

을 통해 더 나은 성능의 차세대 프로펠러를 제작하기 위한 피드백 데

이터를 수집한다. 4 가변 피치 프로펠러의 허브 구조.

Behind the raCe
레드불 에어 레이스에 공급되는 엔진은 선더볼트 540으로, 미국 라

이코밍 사가 제작한다. 1 레드불 에어 레이스 담당 세르지오 플라가 

새로 제작한 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2 선더볼트 엔진의 작동 테스트 

장면. 3 선더볼트 540은 수평대향 6기통 엔진으로, 배기량은 8.9ℓ 

(대략 540세제곱인치)고 최대출력은 300마력 이상이다. 항공기용 

피스톤 엔진을 수제작으로 만드는 라이코밍 사는 비행기의 특성과 

비행 목적에 따라 엔진을 튜닝해 공급하기 때문에 기본 라인업만 해

도 26종에 달하는 540 시리즈의 출력 범위는 235~350마력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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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리시한 고효율 비행기

Fly DiFFerent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원리는? 물리학자라면 양력과 항력을 포함한 공기역학을 읊을 것이고, 철학자라면 하늘을 날고 

싶은 인간의 오랜 꿈에서부터 비행의 즐거움을 운운할 것이며, 경제학자라면 이동 시간과 비용을 따지기 위해 계산기를 

꺼낼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사람은 경제학자다. 비행기로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사와 전용 비행기를 

운영하는 대기업이 비행기를 하늘에 띄울 수 있는 원리는 경제성이다. 크든 작든 개인용 비행기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궁극적으로는 돈이 결정하는 법이다. 마음이야 다들 존 트라볼타— ‘비행기 종결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비

행기에 환장한 사람—이겠지만….

고효율을 품은 매력적인 디자인

자동차가 그렇듯 비행의 경제성은 오늘날 항공 산업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이탈리아 북서부 해안

의 제노바에 공장을 두고 있는 피아지오 에어로의 P180 아반티 Ⅱ는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한 터보프롭 항공기다. 비즈

니스 제트기 중에서 라이트 제트기로 분류되는 같은 카테고리의 소형 항공기 중에서 P180은 순항 시 연료 소모율이 시

간당 100갤런이고, 경쟁자인 호커 400XP나 리어젯 40XR의 연비는 180갤런/시간이다. 월등한 연비는 고효율 터보프

‘이탈리아 디자인’이라는 말에는 그들의 디자인이 아름답고 섹시하다는 찬양의 의미가 담겨 있다. 비행기에서조차 이탈리아 

디자인은 남다르다. 그러면서도 경제성이 뛰어난 피아지오 에어로의 P180 아반티 Ⅱ를 살펴보자.

Words 안준하  PhotograPhs DaviD J. SPuRDenS, Piaggio aeRo 

1, 2 고속 비행용으로 설계된 5엽 프로펠러가 프랫&휘트니 사의 터보프롭 엔진 뒤에 장착돼 있다. 3 피아지오 에어로 P180 아반티 Ⅱ는 수평 꼬리

날개에 더해 기수에 커나드까지 갖춘 독특한 스타일의 항공기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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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무르지만, 캐나다 프랫&휘트니 사의 고성능 엔진을 장착한 P180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거의 제트 엔진 항공기에 맞

먹는 속도를 낸다. 심지어 사이테이션 CJ1이나 페놈 100 같은 하위 기종의 제트기보다 빨리 난다. 순항 고도는 9450m, 

최대고도—제조사가 객실 압력 유지를 보장하는 최고안전고도—는 1만2500m고 상승 성능은 분당 844m다. 항속 거

리는 2722km에 달해 인천공항에서 이륙하면 일본과 대만 전 지역, 중국 대부분의 도시, 울란바토르, 이르쿠츠크, 홍콩

까지 논스톱으로 비행할 수 있다.

실내 공간도 훌륭하다. 객실 높이는 1.75m, 폭은 1.85m로 팔콘 50과 거의 같다. 페놈 100이나 300 시리즈, 사이테이션 

CJ 시리즈나 XLS+ 기종보다 넓다. 안락한 공간을 누리고자 한다면 정원을 7명(1크루+6승객)으로 배치할 수 있고, 최

대 11명(2크루+9승객)까지 탑승 가능하다(대부분의 항공기 좌석 배치는 주문자의 요구에 따른다). 고도 7300m까지는 

지상과 똑같은 1기압으로 객실 압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더 높은 고도에서 날아다니는 항공사의 대형 여객기보다 편

안하게 비행을 즐길 수 있다. 동체 후미에 별도의 해치와 함께 설치된 화물실 크기는 대형 승용차의 트렁크 두 개를 합친 

정도인 1250ℓ에 달해 승객 전체의 골프백이나 스키백까지 적재 가능하다.  

롭 엔진 덕분이다. 400XP와 40XR이 제트 엔진을 달고  시속 830~850km로 날 수 있는 데 비해, P180은 조금 느린(

시속 745km) 대신 연료를 훨씬 적게 사용한다. 심지어 연비를 높이기 위해 순항 속도를 시속 720km로 낮춘 세스나 사

이테이션 CJ1의 120갤런/시간보다 우수한 연비를 자랑한다. 이는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적어 하늘에서도 친환경

이 대세인 오늘날의 상황에 걸맞는다. 연비 말고도 전체적인 운영 비용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경제성도 우수하지만, 무엇보다 P180의 매력은 빼어난 디자인이다. 일부 전투기에서나 채용하던 커나드—꼬리가 아니

라 기수 쪽에 장착한 수평 날개—를 달았고, 통상의 비행기와 달리 꺾임각 없이 노즈 팁에서부터 동체에 이르는 선이 단

번에 쭉 뻗어가는 기수 자체의 디자인도 빼어나다. 일반적인 터보프롭 항공기는 엔진의 앞쪽에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데, P180은 엔진의 배기구 쪽에 5엽 프로펠러를 장착했다. 경쟁 항공기들이 기체 후미의 동체에 엔진을 매다는 데 반해 

주익을 관통하는 형상으로 엔진을 장착했다는 점도 남다르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 전체적으로 유니크한 인상을 주는 

P180 아반티 Ⅱ는 이탈리아 디자인다운 감성과 매력을 보여준다. 페라리의 모터스포츠 팀인 스쿠데리아 페라리도 전용

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P180이다(피아지오 에어로는 껑충 뛰어오르는 페라리 로고를 달고 하늘을 나는 비행

기는 P180이 유일하다는 점도 잊지 않고 귀띔했다). 

최고의 터보프롭 항공기

이제 성능 얘기를 해보자. P180 아반티 Ⅱ는 터보프롭 엔진을 장착했지만 웬만한 제트 엔진 항공기에 맞먹는 속도를 낸

다. 분사 추력만을 사용하는 제트 엔진과 달리 터보프롭은 제트 엔진이면서도 회전축에 프로펠러를 다는 방식이다. 효

율이 높고 정숙하지만 어느 수준 이상으로 속도를 높이면 도리어 효율이 떨어진다(물리적으로 절대 음속에 도달할 수 

없는 방식이다). 따라서 킹 에어 B200나 B350 같은 전형적인 터보프롭 항공기의 순항 속도는 시속 500~600km대에 

1 스쿠데리아 페라리의 전용기는 피아지오 

P180 아반티 Ⅱ다. 2 조종석 계기반은 최신 항

공기답게 아날로그 계기가 거의 없고 커다란 디

스플레이로 채워졌다. 3 9석(2크루+7승객) 배치 

사례. P180의 실내는 다목적—예를 들어 환자

용 침대를 설치한 응급 구조용 항공기—으로 개

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다. 4 도어와 스텝

으로 분리되어 열리므로 고급스러우면서도 탑

승하기 편리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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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우주여행

HigH Altitude VoyAge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지구 궤도에서의 휴가, 달 트레킹, 화성 사파리, 나아가 안드로메다 크루즈를 향한 첫걸음을 지금 막 떼려 하고 있다.

Words 안준하  PhotograPhs VIRGIN GALACTIC, WORLD VIEW ENTERPRISES

내가 어렸을 때 민해경이 부른 ‘서기 2000년이 오면’이라는 노래가 유행했다. 공룡

보다는 자동차를, 자동차보다는 로봇을, 로봇보다는 우주선을 더 좋아하던 유치원

생이었기에 그 노래를 아직도 기억한다. “서기 2000년이 오면 우주로 향하는 시대, 

우리는 로켓트 타고 멀리 저 별 사이로 날으리.” ‘로켓트’라는 구식 표현과 ‘날으리’

라는 맞춤법 오류가 거슬리지만, 노래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이 노래가 발표된 1983년에는 서기 2000년에 우주여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했다는 게 흥미롭다는 얘기다. 그 당시는 바야흐로 우주왕복선 시대였다. 스페이스 

셔틀, 그러니까 우주왕복선은 1981년 처음 발사된 컬럼비아호를 필두로 챌린저호

와 디스커버리호까지 속속 날아오르던 시기였다. 아폴로 우주선과 우주인이 F1 머

신의 드라이버 같은 느낌이었다면 우주왕복선과 승무원은 자가용과 오너드라이버

처럼 보였다. 뭔가 (일반인의) 우주여행이 머지않았다는 분위기가 솔솔 풍겼다. 대

중가요를 따라 부르던 내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아버지가 “그래, 너는 신혼여행을 달

나라로 갈 수 있겠다”고 하며 웃으시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지표면에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 가수(작사가 포함)가 무슨 예언자도 아니고, 그것 또한 이 노

래의 핵심은 아니다.

그 노래의 진짜 핵심은 ‘우주여행’ 자체에 있다. 그 노래를 듣고 자란 세대라면 분명 살

아생전에 우주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다. 당신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민간인의 우주

여행은 느리지만 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탠덤 비행-탄도 비행-대기권 진입-활강

먼저 얘기할 것은 버진 갤럭틱(Virgin Galactic)이란 회사의 우주여행 프로그램이

다. 그렇다. 그 버진이다. 세상에는 유명한 괴짜 기업가들이 몇 있는데, 그중 맨 앞

줄을 차지할 법한 모험가인 버진 그룹의 리처드 브랜슨이 2004년 설립한 우주여

행 회사가 버진 갤럭틱이다. 이 회사가 10년 동안 준비했던 우주여행 프로그램이 우

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 지난 1월 10일 세 번째 시험 비행에 나선 스페이스십투(SS2: 

SpaceShipTwo)는 모선 분리, 자체 추진, 초음속 비행, 활강 착륙 등의 테스트 임무

를 완수했다. 

버진 갤럭틱의 SS2 프로그램은 간단히 말해 ‘우주 맛보기’다. 여행 과정을 차례로 살펴

보면, 일단 모선 격인 쌍동기 화이트나이트투(WK2: WhiteKnightTwo)의 한가운데에 

매달려 탠덤 비행 방식으로 이륙한다. 15.5km 상공에서 모선과 분리된 SS2는 비로소 

로켓 엔진을 점화해 자체 추진으로 상승을 계속한다. 연료를 소진한 로켓은 꺼지지만 

관성의 힘으로 SS2는 지구 대기권과 우주를 가르는 경계인 고도 100km의 카만 라인

(Kármán Line)을 넘는다. 버진 갤럭틱이 ‘승객이 우주인(Astronaut)이 된다’고 홍보

하는 근거가 여기 있다. SS2는 곧 정점(최대고도 110km)에 도달하고, 이제부터는 하

강이다. 이때 SS2는 몇 분간의 무중력 상태에 접어든다. 버진 갤럭틱은 승객들이 안전

벨트를 풀고 객실 내에서 무중력 유영의 경험을 제공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강하

기 시작한 SS2는 밀도가 높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고, 21.5km 고도에서 활강을 시작

해 지상의 활주로에 착륙한다. 

(왼쪽 페이지) 버진 갤럭틱의 스페이스십투(SS2)는 최대 고도 110km에 도달하는 민간 우주왕복선이다. 

1  2010년 SS2의 활강 테스트 장면. 2 버진 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 3 SS2는 날개를 접어 올린 상태로 

대기권에 재진입한다. 4, 5 뉴멕시코 주에 건설되는 우주공항은 승객의 훈련과 건강검진 시설까지 갖추게 된다.

1

2

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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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오래 체공하는 고고도 여행

‘굵고 짧게’와 ‘가늘고 길게’ 중에서 당신의 선택은? 후자를 택하는 사람의 비율이 특

별히 적지는 않을 것이다. 여행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미국 애리조나 주 투손에 

있는 항공우주 벤처기업 월드 뷰(World View Enterprises)는 기구를 타고 즐기는 고

고도 여행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월드 뷰의 프로그램은 간단하다. 기구에 매달린 

여압 곤돌라를 타고 높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다. 높이가 관건이다. 월드 뷰는 “우

주 가장자리(Edge of Space)까지”라고 답한다.

월드 뷰가 계획 중인 기구는 성층권인 지상 30km를 목표 고도로 삼았다. 참고로 지구 

대기의 99%가 30km 이하의 고도에 존재한다. 그들은 이만 한 높이라면 우주 저널리

스트이자 작가인 프랭크 화이트가 언급한 ‘오버뷰 이펙트(Overview Effect)’를 경험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구를 내려다보는 고도는 SS2에 비해 한참 낮지만, 월드 뷰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오래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30km 고도에서의 체공 시

간은 두 시간. 통상 보잉 747 여객기의 순항고도가 11km라는 것을 감안하면 거의 세 

배 정도의 높이에서 그림을 그리고 글도 한 편 쓸 수 있을 시간 동안 떠 있는 거다. 곤

돌라에 탑승하고 이륙한 순간에서부터 착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총 대여섯 시간

이고 지표상 이동거리는 최대 480km다. 승객들을 전용기에 태워 이륙 지점까지 데려

다주는 비용을 포함한 월드 뷰 프로그램의 가격은 7만5000달러. 현재 홈페이지에서 

5000달러 예치금과 함께 예약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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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S2가 활강하는 모습. 2 승객들은 관성력으로 상승하던 SS2가 정점(110km)에 도달했다가 

하강하기 시작하는 몇 분 동안 무중력 상태를 체험할 수 있다. 3 모선에서 분리된 직후의 

모습. 4 모선과 SS2 모두 기체 전체를 탄소섬유로 제작했다. 5 월드 뷰의 곤돌라는 전용 

트레일러에서 출발(상승)한다. 6 월드 뷰 곤돌라는 기구에 직결되는 게 아니라 상시 전개돼 

있는 낙하산에 매달려 있다.

1

2 3

4

5

6

WK2의 이륙으로부터 SS2가 착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2시간이고, SS2가 모

선에서 분리된 시점에서부터 따지면 30분쯤 소요된다. 승객들은 무중력 시간을 포함

해 이 모든 과정의 중력 변화를 몸으로 즐기는 동시에 SS2에 달린 열두 개의 창문으

로 ‘둥근 지구’를 직접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 SS2의 동그란 창문은 보잉 여객기의 창

문보다 크다(직경 33cm, 43cm짜리가 각각 여섯 개씩). 객실은 직경 2.3m 남짓하고 

길이 3.6m인 원통형이니, 중형 비즈니스 제트기인 다소 팔콘 900LX와 비슷한 크기다 

(그렇다면 앞 페이지 기사인 피아지오 에어로 P180 아반티 II의 객실보다 길이는 짧고 

높이와 폭은 조금 더 큰 공간일 듯하다—편집자 주). 

두 명의 조종사(승무원)를 제외하고 SS2가 한 번에 태울 수 있는 승객은 여섯 명으로, 

이들은 버진 갤럭틱이 미국 뉴멕시코 주에 건설 중인 우주공항(Spaceport)에서 비행

에 앞서 사흘간의 간단한 훈련과 건강진단을 받는다. 이 비용은 여행 경비에 포함돼 

있으며, 승객 각자의 거주지에서 우주공항까지의 항공료는 포함돼 있지 않다. 현재 버

진 갤럭틱은 SS2 여행 프로그램에 25만 달러의 가격을 책정하고 예약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예약 사무소(gotospace.co.kr)가 운영되고 있다. 

SS2는 다목적 우주선이다. 우주여행뿐 아니라 교육, 과학 연구의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승객용 좌석을 떼어내면 최대 600kg의 화물을 우주로 운송할 수 있다. 버진 

갤럭틱은 SS2를 먼저 성공시킨 후 앞으로 론처원(L1: LauncherOne)이라는 상용 위

성 발사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L1 또한 WK2에 실려 이륙한 다음, 2단 로켓을 점화해 

지구 저궤도—200~2000km 상공—에 소형 위성을 띄우는 방식이다.

버진 갤럭틱의 브랜슨 회장은 올 초 SS2의 시험비행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상용 

우주여행 프로그램을 2014년 내로 운항하겠다는 포부(또는 기대)를 밝혔다. 재미있

는 사실은 리처드 브랜슨 또한 최초의 항공사(Aircraft Transport and Travel)를 설

립한 조지 홀트 토머스처럼 영국인이라는 점이다. 토머스는 1916년 비행기—기구가 

아닌 고정익 항공기—를 이용한 최초의 민간 항공사를 설립했고, 1919년부터 세계 최

초의 정기 항공편을 운항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지금 100년 만에 반복되는 역사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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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GHT PROFILE

VIRGIn GaLacTIc’s  
ss2 PROGRam
1 모선에 매달려 이륙.

2 고도 15.5km 모선에서 분리. 

3 자체 로켓 추진으로 가속(마하 4). 

4 고도 100km 통상 지구 대기권과 우주의 

경계선으로 삼는 카만 라인 통과. 

5 최대고도 110km 날개를 접어 올려 재진입 

모드로 변신. 몇 분간 무중력 체험.

6 대기권 재진입.

7 고도 21.5km 날개를 펴고 활강 모드로 변신. 

8 활강으로 우주공항 착륙.

WORLd VIEW  
ExPERIEncE
1 전용 이륙장에서 상승 개시.

2 고도 14km 통상 민항기보다 높은 고도. 

기압이 낮아지며 풍선이 점점 부풀어 오름.

3 고도 23km 냉전 시대 U2 첩보기보다 높은 고도.

4 고도 30km 최대고도 30km 이상. 체공 시간 2시간.

5 하강 개시.

6 고도 15km 풍선 분리.

7 낙하산(패러윙)으로 활강하면서 하강.

8 착륙. 

2Hours

480km

5~6Hours

1

2

3

7

8

4

5

6

1

2

3

4

5

6

7

8

1 월드 뷰의 기구는 최대 고도에서 113억2700만ℓ의 부피로 확장한다. 2 사방으로 거대한 

유리창이 달린 곤돌라는 여섯 명의 승객을 30km 높이에 데려가 두 시간 정도 머물렀다가 

하강한다.

1

2

오래 즐길 수 있다는 것 이상으로 분명한 기구 여행의 또 다른 매력은 편안하다는 점

이다. 승무원 두 명과 승객 여섯 명을 태울 수 있는 곤돌라는 충분히 커서, 승객을 위한 

간식과 음료가 제공되는 바와 여객기 수준의 화장실까지 설치된다. 승객에게는 각자

의 좌석이 배정되지만 원한다면 일어나서 사방을 향해 나 있는 거대한 원형 창문에 바

싹 붙어 지표를 내려다볼 수도 있다. 곤돌라 내부의 기압은 지표와 똑같은 1기압이다. 

월드 뷰는 승객들이 실시간으로 자신의 SNS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인

터넷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고고도 여행을 위한 교육도 필요 없고, 특별한 복장으로 

갈아입을 필요도 없다. 곤돌라와 기구 사이에 펼쳐져 있는 활강용 낙하산(ParaWing)

에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 보조 낙하산도 장착돼 있다.

이쯤 되면 버진 갤럭틱과 월드 뷰의 고고도 여행 프로그램의 장단점이 분명해진다. 과

장을 무릅쓰고 굳이 비교하자면 버진 갤럭틱은 비행기 여행에, 월드 뷰는 유람선 여행

에 빗댈 수 있다. 어느 것이 더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여행 상품인 것이다. 

나라면, 둘 다 경험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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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에서 F1 머신의 느낌으로 탄다

Campagna 
T-REX 16S

바퀴는 세 개뿐이다. 문도 없고, 지붕은 있으나마나 한 크기다. 모터사이클인가 싶지만 동그란 운

전대가 있고 의자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 걸 보면 자동차인가 싶기도 하다. 정체를 종잡을 수 없

는 이 차의 이름은 ‘T-렉스 16S’. 캐나다 퀘벡에 있는 소량생산 자동차 회사 캄파냐(Campagna 

Motors)가 만든 세 바퀴 자동차다. 법적으로 구분하자면 바퀴가 세 개인 바이크다. 고국 캐나다에

서 모터사이클 인증을 받았고, 현재로선 유일한 수출 지역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모터사이클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16S에 모터사이클 면허나 헬멧 없이 운전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3륜 모터바이크는 생소한 장르가 아니다. 가까이는 한국에도 출시된 피아지오 MP3에서부터 할리 

데이비슨 트라이 글라이드나 캔암 스파이더 같은 제품이 이미 존재한다(멀게는 인도나 동남아시아 

서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인 ‘툭툭’도 있고). 하지만 T-렉스는 ‘합법적으로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경주

차’를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그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도로에서 F1 머신을 운

전하는 경험을 선사하는 게 캄파냐 창업자 대니얼 캄파냐의 목표였다. 

그는 1970년대 말 F1 페라리 팀에서 질 빌르너브의 팀 크루로 일한 바 있는 레

이스 엔지니어다. 자동차 설계에 대한 그의 이상은 로터스 창업자이자 역시 F1

의 전설적인 설계자였던 콜린 채프먼과 다르지 않았다. ‘가벼울수록 더 빨리 달

릴 수 있다’는 신념 말이다. 캄파냐의 발명품은 1988년에 처음 소개됐고, 완성

품이 등장한 건 1995년 즈음이었다. 최초의 T-렉스는 무게가 400kg 언저리

였다. 얇은 튜블러 스틸로 차체의 기틀을 잡고 파이버글라스로 차체를 덮은 덕

분이었다. 엔진은 가와사키의 슈퍼바이크 1100ZX에서 가져왔다. 시속 100km 

가속을 4초대에 마무리하는 성능은 당대의 슈퍼카가 부럽지 않았다. 

여기 소개하는 16S는 지난해 출시된 최신 모델이다. 오리지널 모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엔진이

다. 이전 모델은 전통적으로 가와사키가 공급한 1.2~1.4ℓ 4기통 엔진을 썼다. 새 모델은 BMW 

K1600 시리즈 바이크의 1.6ℓ 직렬 6기통 엔진을 얹었다. 최고출력은 160마력으로, 이전 모델보

다 낮지만 회전이 부드럽고 힘이 꾸준하게 나와 운전자가 다루기에는 한결 수월해졌다. 그 밖에

도 BMW 엔진은 좌우 너비가 좁고 무게중심이 낮아 T-렉스처럼 작은 고성능 자동차 설계에 더

할 나위 없다. 16S는 472kg으로 여전히 가벼워 시속 100km 가속도 4초 남짓 걸릴 뿐이다. 변화

는 그뿐만이 아니다. 전자 제어장치를 탑재해 운전자는 레인(Rain)과 로드(Road) 그리고 다이내믹

(Dynamic) 등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레인 모드에선 엔진 반응이 부드럽고, 로드 모드는 엔

진 토크의 100%를 끌어내며, 다이내믹 모드일 때는 엔진 반응이 한층 난폭해진다. 

설명만 들어서는 합법적으로 탈 수 있는 경주차치고 너무 온순한 것 같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모델이다. 캄파냐 카탈로그에는 할리데이비슨 엔진으로 원초적인 맛을 살린 V13R 같은 모델이 이

미 존재했다. 16S는 3륜 바이크의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인 셈이다. 땅 짚고 달려도 될 정도로 낮은 의

자에 앉아 사방팔방에서 파고드는 거센 바람을 맞으면서 캄파냐의 삼륜차를 달리고 나서도 과연 

“더 빠르고 난폭한 놈은 없냐?”고 물어볼 수 있을까? 출발할 때마다 두꺼운 뒤 타이어가 비명을 지

르며 미끄러지고, 시속 80km로 달려도 마치 160km로 달리는 기분이며, 운전대 잡은 손에 살짝 힘

주기만 해도 방향이 바뀔 정도로 움직임이 예민한데도 과연 더 잔인한 탈것이 필요할까? 16S는 캄

파냐의 다른 삼륜차에 비해 그나마 현대화되고 도시화된 모델로 등장했다. T-렉스 16S의 권장 소

비자 가격은 5만 7999달러에서 시작한다. 미국에서 팔리는 중형 재규어 세단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고? 세상엔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반응하고 머리 대신 가슴으로 이해해야 

하는 자동차가 있다. T-렉스가 바로 그런 부류다. 게다가 이 차는 언제든 원하는 시기에 살 수 있다

는 장담도 할 수 없다. 공장 설비를 현대화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제작을 하는 자동차라 일

주일에 많이 만들어야 두세 대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카트를 타본 사람은 알겠지만 실제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느껴지는 까닭은 

시트 포지션이 낮고 몸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 그런 삼륜차가 

있다. 아니, 실제로도 빠른 차다.

Words 정규현  PhotograPhs JoCelyn laFRanCe 

1

1, 3 계기반의 모습이나 3점식 안전벨트가 장착된 좌석, 스티어링휠의 존재 등 운전 감각은 

자동차에 가깝다. 2 160마력의 BMW 모터사이클용 엔진을 얹었다. 4 캄파냐 모터스는 양산

차 메이커가 아니라 일종의 카로체리아(자동차 공방)다. 5 캄파냐 T-렉스 16S는 길이·폭·

높이가 3500×1981×1067mm인 고성능 스포츠 트라이시클(3륜차)이다. 축거는 2286mm, 

공차중량은 472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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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엿본 미래 로봇 시대의 조상들

GO TO THE FUTURE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는 미국 국방고등기획국(DARPA)이 주최하는 로봇 대회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미래에는 재난 상황에 

휴머노이드를 투입해 희생자를 줄이자는 취지다.

Words 구본진  PhotograPhs DARPA

1, 2 로보스메인팀 JPL과 팀 HKU의 로봇들. 3 일
곱 번째 과제는 가스 밸브를 직접 잠그는 것이다. 

4, 7 인간의 도움 없이 다목적 차량을 운전해 현

장까지 이동해야 한다. 5 팀 카이론의 엔지니어. 

6 나사 존슨 스페이스 센터팀 발키리. 

어린 시절, 상상 속 21세기 미래에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로봇이 반드시 등장했다. 특히 로

봇은 예나 지금이나 SF 영화의 단골 소재다. 그중 집안일을 하고, 업무를 도와주고, 위험한 일 

등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휴머노이드(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구조를 갖춘 로봇)는 언제나 많

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다. 21세기가 시작된 지 14년이 지난 지금 휴머노이드 기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말 미국 플로리다 주 홈스테드에서 열린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를 통해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밀리에 연구소 안에서만 활동하던 휴머노이드를 세상으로 나오게 만든 사건은 바로 후쿠시

마 원전 사태였다. 인간의 과욕이 부른 참사는 끔찍했다. 어떤 자연재해보다 극한의 상황이었

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누군가 발전소로 들어가야 했다. 휴머노이드의 도움이 절실했다. 

일본의 휴머노이드 아시모와 미국 로봇 제조업체 아이로봇이 폭발물 제거 목적으로 투입됐

으나, 예상치 못한 방사능 재해 현장에서는 그저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 두 대의 휴머노

이드 모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것이라 더 충격적이었다. 

충격에 빠진 로봇 과학계에 손길을 내민 건 미국 다르파(DARPA: 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였다. 세계 곳곳에서 재난 구조의 사명을 가지고 휴머노이

드와 과학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다르파는 먼저 그들을 트랙 A, B, C, D 네 개의 그룹

으로 나눴다. 트랙 A, B는 연구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그룹은 연구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 

로봇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가하는 트랙 A는 2012년 4월부터 10월까지 치러진 1차 대

회에서 7팀이 선발됐다. 각각 180만 달러(2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상세 설계 검토

(CDR)를 하여, 우수한 성적을 받은 6개 팀이 준결승에 진출했다. 트랙 B는 소프트웨어만 

개발 가능한 11개의 팀으로 구성됐다. 트랙 C에 속한 115개의 팀은 버추얼 로보틱스 챌

린지(VRC) 경기를 치렀다. 75만 달러(9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트랙 A와 준결승전을 

치를 7팀이 선발됐다. 이 팀들에게는 준결승에 사용할 수 있

는 재난 구조용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제공됐다. 트랙 D는 

기술력과 자본력 모두 뒷받침되는 4개의 팀이 모였다. 자비

로 로봇을 만들어 출전하는 대신 그들은 결승전으로 직행하

는 티켓을 얻었다. 국내 로봇 회사 로보티즈 한재권 수석연구

원의 토르(THOR, 우리말로 ‘똘망’)는 트랙 A에서 1포인트가 

모자라 결승행이 좌절됐다.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가 탄생시

킨 휴보(HUBO)도 트랙 D에 참가했지만 토르와 같이 순위권

에 들지 못했다. 

작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트랙 A, B, C에서 

많은 팀을 이기고 올라온 13개의 팀은 홈스테드 마이웨이 서

브웨이에 설치된 챌린지 트랙에서 준결승전을 치렀다. 각 팀

의 휴머노이드가 통과해야 할 과제는 여덟 가지. ①(재난 구

조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다목적 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고 현장까지 이동. 현재 개발된 

휴머노이드는 걷는 속도가 너무 느린 데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처럼 사람이 직접 현장 

가까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도 있기 때문이다. ②사고 잔해 사이를 도보로 이동. ③현장

을 가로막은 잔해 제거. ④문을 열고 현장에 진입. ⑤산업용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

간 뒤 이동. ⑥전동 공구를 사용해 벽에 구멍 뚫기. ⑦소방 호스를 꺼내 파이프 연결하기. 

⑧가스 누출을 탐지하고 밸브 잠그기다. 이 여덟 단계 과제는 다르파가 초동 조치, 재해 

전문가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첫날 필요했던 것들을 논의한 결과 선정한 것이다. 

과제마다 점수를 매겨 종합 점수가 가장 높은 8개 팀이 결승전 티켓을 얻게 됐다. 100만 

달러(11억)의 연구비도 추가로 지원됐다.

올 12월에는 천재들이 모인 12팀(트랙 A, B, C에서 준결승을 통과한 8팀과 트랙 D의 4

팀)이 휴머노이드의 왕좌를 놓고 경쟁한다. 각 팀의 휴머노이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

장을 그대로 재현한 심사장에서 여덟 가지의 각종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야 한다. 우승 

팀에게 주어지는 상금은 200만 달러(22억원)다. 비록 1팀만이 우승 트로피와 상금을 받

을 수 있지만,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에 참가한 모든 팀은 이미 우승자다. 그들이 흘린 

땀방울로 이뤄낸 기술들은 앞으로 22억원 이상의 가치 있는 일들을 해낼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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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붙이 하나 사용하지 않은 풍력 로봇

StrandbeeSt

사진만 봐서는 이게 뭔가 싶다. 네덜란드의 키네틱(Kinetic) 아티스트 테오 얀센의 

작품은 꼭 동영상을 봐야 한다. 그의 홈페이지(strandbeest.com)도 좋고 유튜브

도 좋으니 일단 동영상부터 감상하고 다시 <뮤>로 돌아오시라.

자동차, 특히 BMW 마니아라면 테오 얀센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

르겠다. 어쩌면 이름은 몰라도 ‘BMW. Defining Innovation.’ 광고—2006년에 유

럽에서 방영됐다—에서 비닐 날개를 퍼덕이며 해변을 걸어가는, 와이어 프레임 구

조의 거대한 로봇은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거기 등장하는 머리가 하얀 남자

가 테오 얀센이고, 그가 창조한 로봇들이 ‘해변동물’이다. 

플라스틱 튜브로 만들어진 거대한 피조물이 바람을 받아 움직인다. 

공학과 예술을 넘나드는 네덜란드의 테오 얀센이 만든 ‘해변의 괴수’다. 

Words 신라  PhotograPhs Lourens vanDer KLIs, 최민석

그는 원래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다가 미술로 방향을 틀었다. 회화와 드로잉 작

업을 병행해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던 그는 어느 날 해변동물에 대한 상상을 펼쳤다. 

“고향 스헤베닝언의 바닷가를 거닐 때 넓은 백사장을 돌아다니는 거대한 선형(線形) 

동물을 상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컴퓨터 속에서 진화하는 가상의 동물

을 만들었고, 문득 실제로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노란 PvC 튜브를 대량으로 구입해 해변동물을 만들기 시작했다. 왜 하필 

PvC 튜브였느냐고? 얀센은 간단히 답했다. “값싸니까요.” 그가 만든 최초의 해변

동물은 100유로 정도 들었다고 한다. 그 녀석은 서 있는 게 전부였다. 해변동물이 

실제로 움직인 것은 두 번째 작품에서부터였다.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묶은 튜브는 

동물의 관절처럼 움직일 수 있었다. 동력은 바람의 힘이었다. 

그는 동물이나 곤충의 다리가 질서정연하고 반복·순차적으로 움직이는 원리를 적

용해 해변동물을 만든다. 소재 자체는 가볍지만 규모가 크다 보니 작품의 무게가 

꽤 되고, 강한 바람을 맞았을 때 넘어지기도 십상이다. 그의 해변동물이 주먹구구 

또는 그냥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얀센은 실제 동물의 몸 또는 

뼈대와 흡사한 구조생물학을 바탕으로 컴퓨터로 먼저 설계하고 시행착오를 겪어

가며 해변동물을 제작한다. 

그는 또한 생물 진화론도 응용했다(어쩌면 ‘창조자’로서 그 자신이 진화하는 것인

지도 모르겠다).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거대한 해변동물을 만들기도 했다. 동력원

인 바람을 수십 개의 페트병에 저장하는 해변동물은 바람이 없어도 최대 5분까지 

더 움직일 수 있다. 나중에는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해변동물도 만들었다. 

디지털 칩은커녕 센서, 즉 전기조차 사용하지 않는 해변동물이지만 걸어가다가 바

닷물을 만나면 방향을 바꾼다. “나는 해변동물이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가 사라져버

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만나면 위험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도

록, 땅에 끌리는 긴 호스에 물이 들어가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방향을 바꿔 움직

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밖에 바람이 강하면 (안전을 위해) 오히려 멈추는 해변동물이나 관절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젖은 모래에 빠지면 뒤로 돌아나가는 해변동물도 만들었다. 생김새는 

조립해놓은 공룡뼈 화석 같지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마치 살아 있는 생명체 같

다. 그러니 그가 자신의 작품에 동물의 학명 같은 이름을 붙이는 것도 전혀 어색하

지 않다. 그는 동물과 바다를 뜻하는 라틴어를 합쳐 만든 ‘아니마리스(animaris)’라

는 단어를 붙여 해변동물의 이름을 짓는다. 아니마리스 시아메시스, 아니마리스 우

메루스, 아니마리스 쿠렌스 벤토사, 아니마리스 모둘라리우스….

낯선 해변동물의 창조자인 그는 전 세계를 순회하며 해변동물을 전시하고 강연도 

한다. 지난 2010년에는 우리나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도 테오 얀센전이 열렸다. 올

해 3월부터 5월까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전시회를 열고, 여름에는 해변에서도 

세션을 열 계획이다. 

Miniature StrandbeeSt
테오 얀센 홈페이지에서는 해변동물의 미니어처를 구입할 수 있다. 프라모

델처럼 조립 키트로, 현재 두 가지 해변동물이 총 세 가지 버전으로 판매되

고 있다. 한국에서 구입한다면 배송비 포함 대략 50~64유로쯤 된다. 초등

학생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조립은 어렵지 않다. 미니어처 해변동물도 바

람의 힘으로 움직이는데, 작게(길이·폭·높이 20×13×17cm) 설계하기 

위해 오리지널의 비닐 돛 대신 프로펠러 또는 원통형 바람개비를 달았다. 가

벼운 부채질에도 잘 움직이는 미니어처 해변동물의 유연함은 가히 매력적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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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링, 알고 보면 하이테크

Chess on ICe

15세기에 태어난 컬링

몇 달 전만 해도 컬링은 비인기 종목이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에서 열린 소치 동계

올림픽에 우리나라 여자 국가대표 컬링 선수들이 참가하면서 부쩍 인기가 높아졌다.

컬링의 기원부터 살펴보자. 빙판 위에 돌을 미끄러뜨리고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기 

위해 솔질을 하며 원하는 표적 안에 넣는 컬링은 수백 년 전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됐

다고 한다. 당시 돌의 크기와 무게는 경기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었다. 컬링 스톤이 빙판 위를 미끄러질 때 나는 소리가 마치 동물이 포효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하여 ‘로어링 게임(Roaring Game)’이라 부르기도 했다. 별것 없어 

보이는 이 게임이 잉글랜드를 비롯해 바다 건너 미국, 캐나다 등에 퍼지면서 본격적

밀고 닦고, 밀고 닦고

컬링의 기본 규칙은 네 명의 선수로 이루어진 두 개의 팀이 빙판에 컬링 스톤을 각각 

여덟 개씩 미끄러뜨려 상대 팀의 하우스(둥근 표적)에 넣는 것이다. 양 팀 합쳐 16회

의 투구를 ‘엔드(End)’라고 하고, 1경기는 10엔드로 구성된다. 동전을 던져 원이나 직

선 표적에 가장 가까이 보낸 사람이 승리하는 놀이와 비슷하다. 동전은 한 번 던지면 

움직일 수 없지만, 컬링은 하우스 위에 있는 상대편 돌을 쳐서 원 밖으로 내보내거나 

돌이 더 잘 미끄러지도록 빙판을 문지르는 행위인 ‘스위핑(Sweeping)’이 허용된다.

컬링 경기장은 ‘시트(Sheet)’라고 부른다. 최대 45.7×5m의 직사각형 시트는 두 개

의 하우스, 호그 라인(두 개의 선), 양쪽 하우스 뒤쪽에 설치된 해크(디딤판)로 구성

돼 있다. 투구자는 호그 라인에 닿기 전에 컬링 스톤을 손에서 놓아야 한다. 만약 넘

어가거나 상대편 호그 라인에 닿지 않으면 실격. 하지만 판정이 쉽지 않아 시비가 잦

다. 대회에서는 ‘아이 온 더 호그(Eye On the Hog)’라 불리는 전자식 손잡이를 사용

한다. 컬링 스톤이 호그 라인(자성이 있다)을 지나기 전에 투구자 손이 손잡이에서 

떨어지는지 감지하여 반칙을 하면 손잡이 바닥 부분에 있는 램프가 점등된다. 현재 

국제 대회나 상위급 국가별 대회에서는 이 장치가 의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스위

핑은 컬링 스톤이 호그 라인을 지난 후부터 허용되는데, 상대 팀 호그 라인을 넘어가

면 스위핑을 할 수 있는 선수는 한 명으로 제한된다. 

컬링은 얼어붙은 호수나 강가에서 즐기던 단순한 놀이였다. 규칙이 정해지고 장비가 개발되면서 이제는 ‘빙판 위의 체스’라 

불리는 스포츠가 됐다. 빙판 위에 숨겨진 하이테크와 치열한 두뇌 싸움이 매력적인 컬링의 세계를 들여다보자.

Words 구본진  PhotograPhs 장현우, SHUTTERSTOCK, REUTERS

1

으로 경기를 치르고 스포츠 대열에 끼게 되었다. 이후 17~18세기를 지나 캐나다를 

중심으로 더욱 발전하여 유럽에서도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약 100년 전부터는 공식 선수권 대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첫 대회는 스코틀랜드와 

캐나다 두 나라만 참가한 작은 규모였지만,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국의 수가 늘

어났다.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컬링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 샤모니에서 제1

회 동계올림픽이 열린 1924년. 정식 종목이었으나 아쉽게도 이후 올림픽에서 채택

되지 않았다. 그 후 동계올림픽 시범경기 종목으로 몇 번 선정되었을 뿐이다. 드디어 

1998년 제8회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현재까지 계

속 이어지고 있다. 

1 하우스 안에서 스위핑을 할 수 있는 선수는 팀별로 한 명씩이다. 2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여

자 컬링 대표팀 김지숙 선수가 스톤을 던지고 있다. 3 선수들이 던진 컬링 스톤은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 

4 상대편의 스톤 중 가장 안쪽에 있는 스톤보다 안쪽에 있는 스톤만 점수로 인정된다. 5 진지하게 스톤

을 투구하는 모습. 6 1엔드당 양 팀이 각각 여덟 개의 스톤을 던진다.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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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사가 이미 1500톤의 화강암을 채석해뒀기 때문이다. 케이사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까지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또 다른 컬링 스톤 제작사인 캐나다의 컬

링 스톤사는 웨일스 북부에서 크레이그 섬의 화강암을 대신할 암석을 찾아, 현재까

지 독점 공급받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컬링 스톤의 주재료인 화강암은 워낙 귀하고 

비싸서 최근에는 손상된 컬링 스톤을 재활용해 사용하기도 한다.

컬링 스톤만큼이나 중요한 장비가 두 가지 더 있다. 바로 컬링 브러시와 신발이다. 

컬링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스위핑하는 두 선수의 모습일 것이다. 스위핑은 경기 

전 미리 뿌려놓은 물이 시트 표면에 돌기처럼 얼어붙은 페블(Pebble)을 녹여 수막

을 형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동작이다. 알다시피 표면에 물이 살짝 있는 얼음이 더 

미끄럽다. 이처럼 수막은 마찰력을 줄여 컬링 스톤이 더 잘 미끄러지게 해준다. 두 명

의 선수가 스위핑 정도를 다르게 하면 컬링 스톤의 좌우 마찰력이 달라져 방향과 속

도를 조절할 수 있다. ‘브룸(Broom)’이라고도 하는 브러시는 검지와 중지만으로 들

수 있을 정도로 가볍다. 속이 빈 파이버글라스나 탄소섬유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과

거에 사용하던 옥수수 가지보다 더 가볍고 단단해, 강한 힘으로 빠르게 스위핑을 할 

수 있다. 외국의 한 논문에 따르면 성적이 상위권인 국가대표 선수들은 초당 약 6회 

이상 스위핑을 한다. 순간적으로 약 400N(뉴턴)을 넘기도 한다. 400N의 힘이란 체

중 40㎏인 사람이 스위핑 브러시 위에 서 있는 것과 동일한 정도다. 

미끄러운 빙판에서 스위퍼들이 컬링 스톤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것은 특수한 신

발 덕분. 딜리버리(컬링 스톤을 투구하는 동작) 때는 슬라이딩하는 발이 잘 미끄러지

도록 한쪽 밑창에 테프론 같은 저마찰 소재를 부착해 사용한다. 스위핑할 때나 얼음 

위를 걸어 다닐 때는 미끄러지지 않게 고무로 된 바닥을 덧씌워 신는다. 

컬링 경기를 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지루한 스포츠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이다. 하

지만 실제 빙판 위의 선수들은 온몸을 땀으로 흠뻑 적시며 컬링 스톤을 미끄러뜨리

고 스위핑을 한다. 여기에 치밀한 전략과 분석이 더해져 이른바 ‘빙판 위의 체스’가 

완성된다. 컬링 뒤에는 하이테크 기술과 과학의 원리가 있다. 

WHERE TO lEaRn
태릉 컬링 스쿨

컬링을 배우고 싶다면 서울시 

컬링 연맹에서 운영하는 태릉 

컬링 스쿨을 방문하자. 방법은 

두 가지다. 동호회에 가입하거

나, 친구나 직장 동료 15명을 

모아 일일 체험을 하면 된다. 

동호회에 가입할 경우 매주 일

요일에 두 시간씩 컬링을 즐길 

수 있다. 일일 체험은 한 달 전

에 예약해야 가능하며, 세 시간 

동안 강습을 받는다.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02-2699-1441), 

cafe.naver.com/yjbcurling

마찰력 제어가 관건

초기에 컬링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선수마다 컬링 스톤의 모양, 크기, 무게가 제각

각이었다. 심지어 같은 선수의 컬링 스톤이 경기마다 다르기도 했다. 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규격이면 상관없다는 규칙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정성 문제가 논란이 됐다. 그러던 중 1838년 7월 25일, 세계 최초의 공식 컬링 클

럽인 RCCC(Royal Caledonian Curling Club)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설립됐

다. 이 시기에 화강암 컬링 스톤의 규격과 모형이 표준화되었고, 경기 규칙이 공식적

으로 정리됐다. 

컬링 스톤의 무게는 17.24~19.96kg(38~44파운드), 둘레는 최대 91.44cm(36인

치), 높이는 최소 11.43cm(4.5인치)다. 컬링 스톤을 만드는 화강암은 스코틀랜드 에

일서 크레이그 섬에서 채굴된 ‘블루혼’이나 ‘에일서 크레이그 커먼 그린’이라는 종류

의 암석을 사용한다. 블루혼은 빙판 위에서 잘 미끄러져야 하는 컬링 경기와 찰떡궁

합이다. 수분 흡수율이 매우 낮아 돌 표면이 얼지 않고, 미끄러지면서 발생하는 열이 

적어 빙판을 녹이는 현상이 적다(현재까지 스코틀랜드산보다 강도가 높은 화강암

은 없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컬링 스톤을 블루혼으로 만들었으나, 지금은 환경 보존

을 위해 에일서 크레이그 섬에서의 채석이 중단됐다. 2013년에는 이 섬을 500년 동

안 소유했던 에일서 후작 가문이 화강암 생산에 따른 소득보다 훨씬 높은 세금과 상

속세 압박 때문에 섬을 400만 달러에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컬링 스톤 생산에는 차

질이 생기지 않았다. 에일서 후작으로부터 화강암 채석권을 부여받은 스코틀랜드의 

상대 팀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스톤

16개의 스톤을 모두 던지면 점수를 계산한다. 

하우스 안쪽에 있는 스톤 중에서도 상대편 스톤 중 

가장 안쪽에 위치한 스톤보다 중심부에 가까운 스톤만 

점수로 인정한다. 

손잡이는 떼어낼 수 있어 

양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충격을 
흡수해주는 밴드

스톤 바닥 중  

직경 12.7mm 

(5인치)의 원형 띠만 

얼음에 닿는다. 띠의 

폭은 0.64~1.27mm

(0.25~0.50인치)다.

4.5-5m 11.3
m

44.5-45.7 3.7m

3.7m

14.5m

2.4m
1.2m

m

호그 라인

스톤이 호그 라인을 넘지 못하거나 경기장 벽에 부딪치면 , 

그 돌은 경기장 밖으로 제거한다.

스위퍼

스톤이 하우스 바깥 선인 티라인에 

닿기 전까지 스위핑을 할 수 있다.
슈터

한 선수당 두 개의 스톤을 

상대 선수와 번갈아가며 던진다. 

과거 브롬 헤드에 주로 

사용한 재료는 돼지털이

나 말털, 합성섬유였다. 

최근에는 털이  

빠지지 않고 브러싱  

효과가 좋은 나일론이나 

면을 사용한다.

경기 시작 전 뿌려놓은 

작은 얼음 입자들을 

닦아내면서 마찰력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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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컬링 경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 많은 기술과 과학 원리가 담겨 있다. 2 이미 놓여 있는 스톤을 

염두에 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3 스위핑을 강한 힘으로 빠르게 할수록 컬링 스톤은 더욱 잘 미끄

러진다. 이 원리를 이용해 진행하고 있는 컬링 스톤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4 달리고 있는 스톤에 그 

팀의 경기자 혹은 브룸이 닿은 경우 그 닿게 된 스톤은 바로 제거된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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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 속의 익스트림 리조트

Desert LoDges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320km 떨어진, 홍해 북단의 아카바 지역에 ‘달

의 골짜기’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와디 럼(Wadi Rum)이 있다. 사막에 어우러진 

사암과 화강암의 산이 장관을 이룬다. 구글 어스로 내려다보면 마치 모래 바다 위에 

돌섬들이 솟아 있는 형국이다. 이곳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라비아 상인의 교역로 역

할을 해왔다. 1916년부터 이 일대에서 활동했던 토머스 에드워드 로렌스—영국의 

모험가이자 군인—가 이곳을 통과해 아카바 항구를 점령하는 장면이, 그의 별명을 

딴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에도 등장했다. 요즘은 트레킹이나 암벽 등반, 낙타나 

자동차를 이용한 사막 투어를 즐길 수 있는 관광지가 됐다. 그런 와디 럼에 독특한 

리조트가 들어선다. 뉴욕과 마이애미 등에 거점을 둔 건축 회사 오펜하임 건축+디

보통은 ‘휴가=피서’라는 등식이 성립하겠지만,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있으니 아예 

사막에서 며칠 지내보는 건 어떨까? 올해 안으로 개장할 계획이라는 사막 리조트와 

함께 아직은 건축가의 아이디어로만 존재하는 사막 호텔 두 군데를 소개한다. 

Words 이용재  PhotograPhs OAD, MichAel JAntzen

1

1 사막의 돌산을 파내 만드는 와디 럼 

리조트. 2 리조트 입구의 모습. 3 사막에 

자리 잡고 있지만 고급 리조트답게 풀

은 기본이다. 4, 5 데저트 윈드 에코-스

파와 솔라 윈드 데저트 호텔의 꼭대기

에는 풍력 터빈이 달려 있다. 6, 7 와디 

럼 리조트의 객실 단면과 평면도.

자인(OAD: Oppenheim Architecture+Design)이 자연과 가까워지다 못해 아예 

그 안에 머무르는 계획안으로 설계 경기에서 승리했다. 바위를 파고 그 속에 객실을 

집어넣어 사막의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물론, 자연 배기까지 가능하

다. 요르단 와디 럼 리조트는 올해 완공 예정이다.

아직 아이디어 스케치에 불과하지만 마이클 잰첸의 사막 호텔과 스파 계획안도 재

미있다. 3D 그래픽 이미지로 가득한 그의 홈페이지(michaeljantzen.com)에 들어

가 보면 ‘의식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건축 환경을 재창조하기 원한다’는 좌우명이 

눈에 들어온다. 스스로를 건축가라 칭하지 않고 ‘건축을 예술의 표현 방식으로 쓰

는 예술가이자 발명가’라고 일컫는 그는 사막을 공간적 배경으로 두 가지의 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로 솔라 윈드 데저트 호텔은 식물로부터 차용한 형태가 기능까지 

결정짓는다. 기단부의 ‘이파리’에는 레스토랑, 체육관 등 기본 편의시설이 자리 잡

아 투숙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넓은 지붕은 태양전지 역할도 맡아 동력을 

그러모은다. 꼭대기에는 풍력 터빈을 달았고, 지하의 배관을 통해 차가운 공기를 끌

어올려 냉방에 보탠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태양열과 바람을 동력원으로 삼아 만

든 친환경 데저트 윈드 에코-스파다. 아주 뜨거운 사막 기후를 위한 공간으로 기획

한 스파는 평면을 보았을 때 원형인 주공간과 그를 연결하는 것으로 원의 호를 따

온 부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각각의 주공간 위에 설치된 풍력 터빈은 태양열 전지와 

함께 시설 운영을 위한 동력을 만든다. 빗물 수집과 재활용 설비도 갖췄다.

Glass IGloos
설원은 차가운 사막이다. 모래 대신 고운 눈으로 뒤덮여 있고, 더운 대신 춥다. 그런 의

미에서 설원 호텔도 하나 소개한다. 배경에 걸맞게 이글루의 형상으로, 와디 럼 리조트

와 달리 이미 영업 중이다. 북극권보다 높은 핀란드 북부 사리셀케의 카크스라우타넨 

호텔(kakslauttanen.fi/en)이 그곳이다. 투르쿠의 건축가 리스토 에라포야의 솜씨인 

이글루 호텔의 비밀은 유리에 숨어 있다. 자체 발열이 가능해 쌓인 눈과 얼음을 녹여주

고, 최소 두 겹이라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덕분에 영하 30도를 밑도는 기

온에도 실내에서 편안하게 머무르며 눈과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다. 준성수기(2014년 

2월 17일부터 4월 30일) 더블 룸 기준으로 1박에 388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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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쿠의 밤하늘에 일렁이는 불꽃

Flame Towers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의 밤 표정이 달라졌다. 도시 재건 프로젝트의 중심에서 

불꽃을 쏘아 올리는 플레임 타워 덕분이다.

Words 이용재  PhotograPhs Farid khayulin, hOk

 (왼쪽 페이지) 불꽃이 

일렁이는 바쿠의 야경. 

1, 2, 3 아제르바이잔 

국기에서부터 다양한 

형상과 색상을 표현한다. 

4 도시 경관에 수직성을 

더한 플레임 타워는 낮에 

봐도 불꽃 모양이다.한창 

발전을 구가하고 있는 

바쿠는 모터스포츠에도 

커다란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타이어가 

후원사로 참가해 타이어 

공급을 맡았던 시가전 경기 

‘바쿠 레이스’를 개최하기도 

했다.

 

미국의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은 저서 <장인(The Craftsman)>을 통해 서

양의 문화사를 망라했다. 제목처럼 서양 문화 발전의 원동력을 장인정신

으로 보고, 이를 등뼈 삼아 서양의 문화 발전을 한데 엮었다. 그가 장인정

신 결여의 예로 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붕괴 직전의 소비에트 연방 시절 러

시아다. 개성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획일적인 디자인, 그보

다 더 조악한 시공의 건물이 가득 들어찬 도시. 역시 연방 일원이었던 아제

르바이잔의 도시 경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 아제르바이잔이 변화를 꾀하고 있다. 도시 재건을 통해 옛 연방 시절

의 우울한 기억을 벗겨내고 국가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시도다. 재정은 

산유국의 이점을 적극 활용해 지원한다. 계획은 1년에 30동씩의 새 건물

을 15년 동안 올리는 대장정이다. 이를 통해 수도 바쿠(Baku)를 포함해 나

라 전체의 인상이 확 달라지고 있으니, 목표는 예전 aBC 방송의 서바이벌 

성형 리얼리티 쇼였던 ‘익스트림 메이크오버(Extreme Makeover)’의 등

장인물 수준으로 새로운 모습을 갖추는 것이다. 프로젝트의 핵심에는 자

하 하디드—지난해 문을 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도 그녀가 디자인

했다—의 ‘헤이다르 알리예프 문화센터’와 ‘플레임 타워’가 자리하고 있다. 

전자가 콘서트홀과 박물관, 도서관을 한데 품고 도시의 새 수평성을 책임

진다면, 다국적 건축 회사 hOk(hellmuth, Obata+kassabaum)가 맡은 

플레임 타워는 수직성을 떠맡는다. 아파트와 호텔, 사무실의 세 동이 각각 

30층, 140m 이상으로 우뚝 솟아 있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의 후보에도 오

른 조로아스터교의 신전에서 알 수 있듯, 바쿠는 예로부터 불을 숭배하는 

것으로 이름을 알려왔다. ‘영원한 불의 지역’이라는 별칭마저 붙었으니 도

시는 물론, 국가 재건의 상징인 건물이 불꽃의 모양과 이름을 차용한 건 

그리 어색하지 않다. 

불과 함께 바쿠에 정체성을 불어넣는 요소는 바람이다. 애초에 그 이름마

저 ‘바람에 두들겨 맞는 도시’라는 페르

시아 고어에서 왔다. 덕분에 형태에 비

하면 고난도라고 볼 수 없는 시공이 한

층 더 극적이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런 종류의 고층 건물에는 대부분 커

튼월(Curtain Wall) 공법을 쓴다. 건물

의 몸통을 철골과 철골 콘크리트로 올

린 뒤 뼈대에 주로 유리인 껍데기를 붙

이는 방식이다. 강풍으로 시공이 어려

웠던 가운데 압권은 건물 최상단부, 즉 

불꽃의 끝부분을 앉히는 공정이었다. 

그 형태 때문에 거푸집으로 형태를 잡

는 철근 콘크리트를 쓸 수 없으므로, 

콘크리트 기둥 위에 앵커를 박고 그 위

에 따로 만든 철골 구조물을 올렸다. 바람을 무릅쓰고 건물의 형태를 완성

하는 과정이 미국 디스커버리 채널의 빌드 잇 비거(Build it Bigger)에 박진

감 넘치게 담겨 있다. 

그 생김새만으로 충분히 불꽃의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플레임 타워의 ‘불

쇼’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건물 세 동 전체에 1만 개에 이르는 고출력 

lEd를 장착해, 밤이면 진짜로 타오르는 듯한 장관을 자아낸다. 당장 아제

르바이잔으로 갈 수 없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해 유튜브에도 영상

이 올라와 있으니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디자인 콘셉트인 ‘바람에 흔들리는 

불꽃’에서부터  녹색·적색·청색이 순서대로 쌓인 아제르바이잔 국기 등 

다양한 표정을 자아낸다. 이 조명 시스템 덕에 플레임 타워는 도시 건축 인

터넷 포럼인 skyscrapercity.com에서 맨해튼의 크라이슬러 빌딩을 제치

고 야경이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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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속에 머무르던 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

TINY BUT GIGANTIC
특별함을 정의하는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여기 모은 네 개의 시계는 단언컨대 모든 이들이 입을 모아 특별하다고 말할 만한 것들이다. 

손목 위에 얹히는 시계 안에 초정밀 기계공학의 정수가 집약된 ‘작은 거인’들은 보석을 가득 박은 것만이 럭셔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웅변한다. 

파격과 일탈, 최고의 기술력이 어우러진 시계들은, 무엇을 상상했든 그 이상을 전해줄 것이다. 

Words 신경미  PhotograPhs HYT, RD, LM, MB&F

MB&F_HM3 FROG

전형적인 시계의 모습에서 탈피해 파격적인 디자인을 구현하는 MB&F의 수장은 ‘시계의 스티브 잡스’라고 불리는 시계 천재 막시밀리안 

부셰다. 해리 윈스턴과 예거 르쿨트르에서 일하는 동안 시계에 관한 천재적인 감각을 보여준 그는 상업적인 시계에서 벗어나 상상 이상의 

콘셉트 워치를 개발하기 위해 하우스 워치 메이커로서의 보장된 삶을 뒤로 하고 뜻을 같이하는 친구들과 함께 MB&F을 설립했다. 잘라낸 

원뿔 밑둥 두 개를 배치한 HM3 중에서도 프로그 모델은 진짜 개구리 눈처럼 둥근 사파이어 크리스털 돔을 얹어 각각 시와 분을 표시한다.

LOUIS MOINET_DERRICK TOURBILLON 

다이얼만 보고도 이 시계가 어떤 장치를 갖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다면 명예 ‘오일맨’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겠다. 남성적이고 에너제틱

한 루이 무아네의 데릭 투르비옹은 거대한 유전의 오일 펌프를 그대로 축소한 미니어처가 들어 있는 시계다. 4시 방향에 설치된 회전자의 

움직임은 커넥팅 로드에 의해 직선 운동으로 바뀌고, 영화 <자이언트>에서 봤던 펌프잭(Pumpjack)을 15초 주기로 움직여준다. 6시 방향에 

설치된 투르비옹 케이지는 60초마다 회전하며 지구 중력의 영향을 최소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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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T_H2 

HYT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액체로 시각을 표시하는 시계 제조회사다. 시계란 액체를 멀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아예 몸속에 액체

를 품었다. H2의 다이얼 가장자리를 따라 설치된 투명한 유리관 속에는 서로 섞이지 않는 기름과 물이 들어 있다. 물은 투명해서, 녹색 액

체만 들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녹색 액체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60분. 그러는 동안 다이얼 

아래 좌우에 설치된 피스톤은 마치 숨을 쉬듯 펌핑을 한다. 사진 속 H2가 표시하는 현재 시각은 6시 52분이다. 50개 한정판.

ROGER DUBUIS_EXCALIBUR QUATUOR  

로저 드뷔는 생산하는 제품의 100% 모두 제네바 홀마크(Geneva Hallmark) 인증을 받은 유일한 브랜드다. 제네바를 근거로 하는 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네바 홀마크는 제네바 실(Geneva Seal)이라고도 한다. 디자인 하나당 200개 미만 소량생산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로저 

드뷔의 대표작 엑스칼리버 콰트로의 특징은 네 개의 밸런스 휠. 태엽의 힘으로 정밀하게 반복 회전하는 밸런스 휠을 네 개나 갖췄다는 것

은 마치 8ℓ 대배기량 엔진의 머슬카 또는 800W의 거대한 캐비닛 스피커 같다는 느낌이다. 잉여로움(?)에서 럭셔리의 진수가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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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파드 밀레 밀리아 시리즈에 담긴 모터스포츠의 역사와 의미

Race DNa  
oN YouR WRist

시계는 더 이상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가 아니다.  

시계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라이프스타일 아이콘이다. 

Words 신동헌(<레옹> 편집장)  PhotograPhs mille miglia, CHOPaRD

2

1, 2 1940년에 출전한 BmW와 똑같은 모델

이 2013년에도 달리고 있다. 3,7 오늘날 밀

레 밀리아 대회에는 1957년 이전에 생산된 

클래식카만 참가할 수 있다. 4 쇼파드 밀레 

밀리아 2013 gmT 크로노그래프. 5 쇼파드 

밀레 밀리아 자가토는 밀라노의 자동차 차

체 전문 공방과 협업으로 생산된 한정판이

다. 6 전체 코스 길이가 1600km에 달하는 

브레시아-로마 왕복 구간(2013년 코스 맵).

합리주의자들은 눈을 내리뜨며 말한다. “자동차 운전하면서 크로노그래

프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사실 이런 지적은 합리주의라기보다는 니힐리

즘에 가깝다. 마치 ‘미하엘 슈마허도 아닌데 페라리를 타면 뭐하느냐’는 것

처럼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없다. 18세기라면 철학자 취급을 받았을

지 몰라도, 21세기에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건 손목시계의 존재 이유

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것처럼, 시계는 더 이상 ‘시간을 알려주

는 기계’가 아니다. 현대인은 누구나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휴대폰을 24

시간 소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장인들이 루페를 끼고 

만든 정교한 기계식 시계를 손목 위에 올려두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라

이프스타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gmT 시계를 택

해 자신의 영향력이 지구 반대편에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또 어

떤 이는 회색 이탤리언 슈트에 다이버 워치를 곁들임으로써 모험가 정신

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크로노그래프는 정확한 시간을 알기 

위한 용도라기보다는 자신의 스피드에 대한 욕망을 어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하다. 

세계의 시계 시장은 오히려 휴대폰의 보급과 비례해 수직 성장하고 있으

며, 그중에서도 스위스제 고급 기계식 시계 시장은 100% 이상 고성장세

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기계식 시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어남에 따라 스위스 시계 장인의 손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고급 시계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인기 속에서 시계 마니아들의 고민은 깊어진다. 기존의 클래식 마스

터피스로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충분히 나타낼 수 없고, 지금 인기를 끄

는 트렌디한 시계로는 자칫 식견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

이다. 이런 때일수록 시계를 고를 때는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인식

과 함께 숨어 있는 보석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쇼파드의 ‘밀레 밀리아’는 모터스포츠나 자동차 마니아라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훌륭한 선택이다. 쇼파드는 150년이 넘은 기계식 시

계의 노포(老鋪)이자 주얼리 공방으로서의 명성까지 동시에 갖췄다. 오토

매틱 무브먼트를 직접 만들어내는 매뉴팩처러로서의 실력을 엿볼 수 있는 

l.U.C 라인도 좋지만, 자동차 마니아들의 눈길을 단번에 끌 수 있는 쇼파

드 시계는 단연 밀레 밀리아다. 이탈리아 북부 브레시아에서 로마를 거쳐 

다시 브레시아로 돌아오는 총 1600km 길이의 내구 레이스—이탈리아어

로 mille miglia는 1000마일이라는 뜻—에서 이름을 딴 이 시계는 클래식

카 마니아들의 필수품과도 같다. 

1927년에 처음 시작된 이 레이스는 이탈리아뿐 아니라 전 유럽의 자동차 

마니아들이 열광하는 경주였는데, 

너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30년

간 총 56명 사망— 결국 1957년에 

폐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스타일리시하고 공격적인 이 

레이스의 부활을 팬들이 염원한 끝

에 밀레 밀리아는 1982년부터 다시 

열리게 됐다. 이때부터는 1957년 

이전에 생산된 자동차만 참가할 수 

있는 클래식카 레이스로 바뀌었는데, 덕분에 더욱 특별한 이벤트로 자리 잡

을 수 있었다. 

밀레 밀리아는 유럽 귀족과 클래식카 마니아 그리고 패션 업계의 사랑을 받

으며 나날이 성장했고, 지금은 유럽 사교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행사가 됐

다. 이제 유럽의 사업가들은 20세기 초반에 생산된 자신의 스포츠카를 뽐내

기 위해 밀레 밀리아 경기에 참가한다(모두가 1600km에 달하는 코스 전체

를 달릴 필요는 없다). 

그 멤버의 일원이었던 쇼파드의 CeO 카를 슈펠레와 그의 손자 카를 프레드

리히 슈펠레가 1988년에 밀레 밀리아 레이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후 쇼

파드 밀레 밀리아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카를 슈펠레는 일찍이 전 세계를 

돌며 다양한 문화권을 체험한 인물이었고, 그의 고급스러운 취향 덕분에 밀

레 밀리아 시리즈는 금세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시계로 자리 잡을 수 있었

다. 옛날 스포츠카의 타이어 패턴이 새겨진 밀레 밀리아의 밴드는 지금 당장 

클래식카를 타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다. 남과 다른 시계를 원한다면, 언제 어디에서나 스피드에 대한 꿈과 의지를 

나타내고 싶다면 당신의 손목 위에는 밀레 밀리아가 필요할 것이다.  

15

6

4

3

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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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엄 스테이크는 섭씨 57도

Kitchen Science: 
thermometerS

계량과 계측은 요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주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온도계들을 소개한다.

Words 이용재  PhotograPhs 최민석

정말 진지하게 요리를 해보고 싶다면 반드시 갖춰야 할 도구가 몇 가지 있

다. 칼과 도마? 숟가락과 젓가락? 아니다. 그런 것들은 요리에 아무런 관

심이 없더라도 먹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이다. 진짜는 온도

계와 저울, 타이머다. 모두 정확한 계량을 통해 아마추어의 실수를 최대한 

줄여주는 도구다. 좋은 레시피라면 재료의 무게며 목표 온도, 조리 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해놓으니, 그걸 착실히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어처구니없는 

실수는 꽤 많이 줄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의욕에 넘쳐 도전했다가 실패

에 의욕이 꺾여 다시는 부엌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마음을 굳게 먹음과 동시에 이런 도구부터 갖추는 것이 옳다. 

게다가 타이머는 스마트폰만 사면 공짜로 딸려오는 요즘이니, 나머지 두 

가지에만 투자하면 된다. 물론 둘 다 중요해 우열을 가리기 어렵지만, 딱 

한 가지만 갖춰야 한다면 역시 온도계다. 음식의 완성도에 대한 판단을 내

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계량은 제과제빵 등 더 진지한 

다음 단계 요리를 위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기, 즉 스테

이크를 정확히 익히는 데 꼭 필요하다. 

그리하여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온도계는 탐침식(⑦~⑩)이다. 탐침 안에 두 

종류의 다른 금속이 들어 있어, 온도차에 의해 이 금속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세 전압차를 증폭한 뒤 디지털로 전환해 알려준다. 서모커플(⑪)도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 아무래도 온도계는 정확함과 신속함이 생명, 이는 끓는 

물이나 얼음물에 담금으로써 확인이 가능하다. 해발고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각각 섭씨 100/0도를 찍어야 하며, 저렴한 제품이라도 이

에 걸리는 시간이 6초를 넘겨서는 안 된다. 서울 방산시장이나 인터넷에서 

1만~2만원에도 살 수 있지만 정말 진지하게 요리에 도전해보고 싶다면 ‘

온도계계의 람보르기니’ 서마펜(⑦)을 권한다. 단 2~3초 안에 온도를 

섭씨 0.1도 단위까지 정확히 알려주며 자동차와는 달리 10만원 안

쪽에서 최고 수준의 명품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육류 조리에서 온도계의 존재가 가장 빛나는 이유는, 조

리 상태에 따른 맛만큼이나 식품의 안전 또한 중요하기 때

문이다. 스테이크라면 뉴욕 스트립 기준으로 레어, 미디엄 레

어, 미디엄이 각각 섭씨 52, 55, 57도다. 같은 온도와 원리를 적용해 

오븐에서 통구이를 한다면 탐침에 케이블이 달린 온도계(②)도 있다. 탐

침을 고기에 꽂아 오븐 속에 넣고, 케이블은 바깥에 둔 온도계에 연결한다. 

목표 온도 설정이 가능해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면 알람으로 알려주므로 

역시 과조리의 부담을 덜어준다. 요즘은 무선 시스템이나 블루투스를 이

용해 주방에 머물지 않고도 측정 가능한 시스템이 등장했다(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디지털이 대세지만 알코올이나 수은, 금속 팽창

을 이용한 아날로그 또한 자기 자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오븐(③)이나 냉

장고(⑥), 튀김용(④) 온도계가 그렇다. 공간을 덥혀 조리하는 오븐은 이론

대로라면 설정 온도와 공간의 온도가 같아야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

다. 따라서 설정 온도만 믿고 오븐에 두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하나

씩 갖춰두는 게 좋다. 냉장고 온도계도 원리와 쓰임새는 마찬가지다. 한편 

튀김용 온도계는 ‘튀김옷을 넣었을 때 가라앉았다 떠오르는’과 같은 주먹

구구식 감 잡기에서 해방시켜준다. 165도에서 재료를 넣고, 많은 양을 여

러 번으로 나눠 튀길 경우에도 다시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한편 ‘로테크’ 온도계의 반대편에는 적외선을 이용한 ‘하이테크’ 제품(①)도 

있다. 레이저 포인터가 내장돼 있어 온도 측정 지점을 정확하게 겨눌 수 있

다. 비접촉식이므로 초콜릿의 결정 구조를 바꿔주는 가공 과정인 템퍼링

(Tempering)은 물론, 요리뿐 아니라 피부에서부터 스마트폰 백커버에 이

르기까지 다목적으로 온도를 재는 데 쓸 수 있다.  

1 물체의 표면 온도를 재는 적외선 온도계. 2 케이블 탐침식 온도계. 

내열 케이블을 사용하면 오븐 속 온도를 잴 수 있다. 3 오븐 속에 넣는 

아날로그 온도계. 4 국이나 수프 같은 액체라면 어디든 사용할 수 있는 

튀김용 온도계. 5 무선 알람(소리/진동) 장치가 딸린 탐침식 디지털 

온도계. 6 냉장/냉동고용 온도계. 센서는 안에 넣고 온도계는 냉장고 

표면에 붙일 수 있다. 7, 8, 9, 10 가장 기본형인 탐침식 온도계. 탐침 

보호 커버가 제공된다. 11 K-타입 센서 플러그를 교체하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정밀 온도계(주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탐침식 센서도 

있다). 한국타이어 모터스포츠 지원 팀이 서킷 피트에서 타이어 표면 

온도를 잴 때도 이렇게 생긴 온도계를 사용한다.

1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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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의 비밀 병기

GROOMING 
EQUIPMENT
깔끔하고 멋진 외모는 자기 관리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척도다. 피부과나 헤어숍 등을 오가며 

관리하기에는 너무 바쁜 비즈니스맨들을 위해 모았다. 

남자를 위한 그루밍 기기 10.

Words 신경미  PhotograPhs 조보근

1 빛이 상처에 도움을 주는 원리를 이용한 셀프 홈 스킨케어 기기. 630μm 파장의 레드 LED 

기기로 콜라겐, 엘라스틴 생성을 촉진한다. CNP 닥터레이 라이트 에너지 앰플&액티베이터와 

함께 사용하면 유효 성분이 작용해 깨끗한 피부로 가꿔준다. 닥터레이 라이트 테라피, 닥터레이 

라이트 에너지 앰플&액티베이터 모두 CNP COSMETIC. 2 초당 300회의 좌우 움직임으로 

피부 표면과 모공을 흔들어 불순물을 부드럽게 씻어낸다. 손으로 하는 클렌징에 비해 여섯 배나 

뛰어난 효과를 선사한다. 소닉 클렌징 CLARISONIC. 3 듀얼 에지 면도날이 장착되어 과도한 

트리밍 위험 없이 코나 눈썹 등의 잔털을 제거할 수 있다. 에티켓 커터 PANASONIC. 4 1분에 

약 2만2000회 음파 진동으로 피부 마사지 효과와 모공 세안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마이크로 

미세모 약 15만 개로 이루어져 있다. 음파 진동 모공 클렌저 SUISKIN. 5 300nm 이하의 수분 

입자를 피부 속 깊이 도달시키는 뷰티 스티머. 아로마 카트리지에 아로마 오일을 떨어뜨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수분입자로 피어올라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준다. 닥터수 MONUEL. 

6 식약청으로부터 탈모 치료 레이저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 저출력 레이저가 두피의 세포 

조직에 흡수돼 모낭 생성을 촉진시키고 모낭을 튼튼하게 해준다. 헤어빔 OAZE. 7 1~18mm까지 

조절 가능한 수염 빗과 세부 스타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포일, 수염 모양을 다듬을 수 있는 메인 

트리머, 정확한 라인 정리를 위한 20mm 세부 트리머, 귀와 코의 체모를 제거해주는 제거기, 

41mm 고성능 헤어 클리퍼를 모두 갖춘 최고의 남성용 그루밍 제품. 멀티그룸 시리즈 3000 

PHILIPS. 8 두피 관리에 효과가 있는 앰풀을 바른 뒤, 왕관 모양의 컨덕터로 마사지하면 미세한 

진동이 모근과 두피에 영양을 침투시켜 탈모를 예방해준다. 에스젬 이오나트로닉 CERAGEM. 

9 피부와 근육을 이완시켜 모공을 이완해주는 온 마사지와 모공을 조이는 냉 마사지가 동시에 

가능한 제품. 냉온 마사지를 번갈아 반복하면 피부 속 혈관이 수축과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된다. 핫쿨테라피 FHI KOREA 10 과잉 피지, 모공 확장 등 남성들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줄 

투인원(2-in-1) 제품. 인체의 모공보다도 직경이 작은 1만7000여 개의 부드러운 미세모가 

회전하면서 피지와 모공 속 노폐물을 제거해준다. 건식 면도와 습식 면도 또한 가능하다. 영킷 

PHI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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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adGeTeer

15년 전의 ‘입는 컴퓨터’가 PC 부품을 온몸에 주렁주렁 매다는 형국이었다는 것을 회상하면, 

15년 뒤에는 ‘뇌도우미’—존 스칼지의 SF에 등장하는 이식형 컴퓨터—를 구경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WEARABLE STUFF

GOOGLE GLASS
실용성과 상용화 가능성은 차치하고 올해 CES에서도 수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웨어러블 디지털이 

유행은 유행인가보다. 이쯤 해서 웨어러블 기기의 ‘종결자’ 격인 구글 글라스를 다시 구경해보자. 안경테 

선택이 가능한 시판 모델이 올해 내로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 google.com/glass

INTEL JARVIS
올해 CES에서 ‘메이크 잇 웨어러블 챌린지’ 대회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인텔은 

생체 측정과 피트니스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이어폰, 항상 인터넷에 연결할 준비

가 된 스마트 헤드셋, 편리한 스마트 무선 충전 볼(Bowl) 등을 선보였다. 가장 눈

길이 쏠린 것은 음성 명령이나 질문을 알아듣고 수행하거나 음성으로 대답하는 

스마트 헤드셋 ‘자비스(Jarvis)’ —영화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토니 스타크의 충

직한 인공지능 디지털 비서(Just A Rather Very Intelligent System)와 같은 이

름—였다. int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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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ON LIFE TECH
조난 영화 속 주인공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라이프텍 재킷

은 이러한 자연 속 조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라이프텍 시리즈의 일곱 번째 버전

으로 출시된 재킷은 방풍 기능이 뛰어나고 보온성이 한층 강화된 외피와, 배터리 전원으로 섭씨 

35~50도의 발열이 가능한 전도성 고분자 발열체로 만든 내피로 이루어져 있다. 서바이벌 포켓

에는 다양한 물건 수납이 가능하며, 초소형 풍력 발전기를 내장해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도 있다. 

극한의 상황에서 주인을 지켜줄 스마트 재킷은 200세트 한정으로 출시됐다. 200만원대. www.

kolonsport.com

NISSAN NISMO
니스모는 닛산의 모터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드라이버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스마트 워치다. 닛산 일부 모델(370Z, 주크, GT-R)과 연동되어 운전자의 맥박, 

체온 등 신체 정보와 함께 차량의 속도, 연비, 주행 기록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스마트폰과 연결해 쓸 수도 있다. 아직 콘셉트 단계로, 출시는 미정이

다. nissan-global.com 

REEBOK CHECKLIGHT
격렬한 움직임을 동반한 스포츠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

다. 그중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때때로 최악의 상황을 발생시키

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을 덜어줄 기특한 녀석이 세상에 모

습을 드러냈다. 리복의 충격 감지 모자 체크라이트는 착용자의 상

태를 감지하는 센서를 내장해 뒷부분의 디스플레이로 충격의 강

도를 표시한다. 약한 충격에는 노란불, 심한 충격에는 빨간불이 

들어오며 충격 횟수 또한 표시해준다. 헬멧을 쓰기 전에 체크라이

트를 먼저 쓰면 된다. 전원을 끌 수도 있다. 미국 리복 사이트에서 

150달러에 구매할 수 있다. reebok.com/us

배터리

터치패드

기판

광학계

카메라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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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화된 구성품을 이리저리 끼워 맞추는 ‘조립’의 즐거움은 레고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기능적으로 본다면 필요한 기능만 갖추는 합리성의 발현이기도 하고.

BUILD YOUR OWN DEVICE

DIY PHONE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싱글 보드 마이크로 컨트롤러 아두이노 개발팀의 일원

이었던 데이비드 멜리스—현재 MIT 미디어랩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가 

200달러로 각자의 휴대폰을 만들어보자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케이스는 나

무 또는 종이 등 가공하기 쉬운 것이라면 무엇이든 선택해도 된다. 물론 핵심은 

69유로짜리 아두이노 GSM 칩셋. 문자메시지는커녕 통화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

에서는 쓸 수도 없는 GSM 폰을 만들라고 권하려는 게 아니라, 이처럼 DIY 폰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arduino.cc

PROJECT ARA
각 기능을 모듈화해 소비자 각자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조립할 수 있도록 한 스

마트폰. 오픈 소스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로 스마트폰 생태계를 바꿔버렸던 구글

은 OS에 이어 ‘하드웨어의 오픈 소스화’를 계획했다. 아라 프로젝트는 3D 프린팅 

업체 및 소비자 네트워크 유통 업체와 제휴를 맺고, 개별 주문을 받아 스마트폰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모토로라 블로그를 통해 발표됐는데, 구글이 모토

로라 모빌리티를 레노버에 매각한 지금 아라 프로젝트의 향방은 미지수다.

PHONEBLOKS
오른쪽 아라보다 먼저 발표됐던, 네덜란드 디자이너 데이브 하켄스가 제시한 콘셉트 폰. 각

자의 필요에 맞게 기능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블록형 DIY 스마트폰으로, 베이스 보드의 

앞뒤에 다양한 기능 모듈을 골라 꽂아 만든다는 아이디어다. 말하자면 카메라 기능을 중

시하는 이는 고성능 카메라 모듈을, 배터리 수명이 불만이었던 이는 큰 배터리 모듈을 끼

우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지만, 어쨌거나 선더클랩

(Thunderclap) 사이트를 통한 사람들의 반응은 괜찮은 편이었다. phonebloks.com

KANO
카노는 라즈베리 파이(Raspberry Pi)—영국 라즈베리 파이 재단이 학교에서 기초 

컴퓨터 과학 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든 소형 싱글 보드 컴퓨터—와 터치패드 

달린 키보드, 메모리 카드, 스피커 모듈, 케이블과 전원 등으로 구성된 교육용 DIY 

컴퓨터 키트다. 기계적 조립뿐 아니라 코딩을 통해 게임 만드는 법을 배울 수도 있

고, 마인크래프트 정도의 가벼운 게임을 구동할 수도 있다. 컴퓨터에 흥미를 가진 

어린이에게 선물하기에 딱 좋아 보이는데, 사실 어른에게도 훌륭한 취미가 될 수 

있겠다. 올 7월 출시 예정이며 129달러에 예약 주문을 받고 있다. kano.me

RAZER PROJECT CHRISTINE
게임용 주변기기의 명가 레이저가 발표한 크리스틴은 컴퓨터를 구성하는 CPU, GPU, 메모

리, 스토리지 등을 모두 동일한 규격으로 모듈화시킨 데스크톱 PC 콘셉트다. 뼈대가 되는 

프레임을 PCI 익스프레스 기반으로 설계해 동일한 기반의 모듈은 장착하는 순간 자동으로 

연동되며, 조립 순서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다. 각 모듈에는 액체 냉각과 소음 감소 장치도 

포함돼 있다. 발표한 콘셉트들을 야금야금 현실화시켜온 레이저니만큼 출시를 기대해도 좋

겠다. razerzo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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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보이지 않은 소리를 들려주는 스피커 디자인이 눈에 보이는 그림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디자인보다 매력적이다. 

소리를 잘 다룬 디자인은 귀뿐 아니라 눈까지 즐겁게 한다.

PRETTY SOUND
STUDIO TOTAL WOS 2.0
얼핏 휴대용 스피커처럼 보이지만, 오른쪽 위에 네모난 점 하나가 보

이시는가? 그게 아이폰이다. 4년 전에 폭 120cm에 높이 95cm의 크

기로 ‘세계 최대의 도킹 오디오’ 타이틀을 땄던 월 오브 사운드(Wall 

o f Sound)가 더 커졌다. 2.0 모델은 폭과 높이가 170×100cm고 

무게는 187k g에 달한다. 내장된 스피커 유닛은 총 44개로 최대 

8000W의 출력을 쏟아낸다.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청력에 지장을 줄 

수준의 음량이 지속되면 자동 정지되는 기능이 내장돼 있다. 인디고

고에서 선주문 가격이 6900달러였다. thewosexperience.com

CURVE BUGLE
아이폰 액세서리 중에 별도의 전원이나 회로 없이 스마트폰의 소리를 더 키워주는 무전원 증폭기는 그라모복스의 나

팔관처럼 확성기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커브가 디자인한 버글도 그런 종류다. 미니멀하고 

예쁘게 생긴 버글은 아이스크림 콘보다 작지만(길이 12cm), 아이폰 스피커가 있는 부분에 끼우면 스탠드 역할까지 충

실히 해낸다. 여섯 가지 색상이 있으며, 아이폰 4와 5 모델이 있다. 22~25달러쯤. curve.ie

CLEARVIEW CLIO
먼저 아래 사진을 보자. 숨은 그림 찾기다. 스피커를 찾아보

라. 클리오는 자석과 콘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콘 스피커가 

아니라 압전 소자 구동장치가 1mm 두께의 아크릴 글라스를 

진동시켜 소리를 발생시키는 투명 스피커다. 어디에 놓아도 

배경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데, 기존 스피

커가 한쪽 방향으로 소리를 보낸다면 클리오는 투명판 앞뒤

로 같은 크기의 소리가 발생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349달러. 

3월 출시(미국). clearviewaudio.com

GRAMOVOX
스피커 성능은 둘째 치고라도 디자인이 근사

해서 혹할 사람이 많을 것 같은 나팔관 스피커. 

미국의 오디오 회사 마그나복스가 1920년대

에 출시한 R3 혼 스피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

어졌다는 그라모복스는 기술적으로 말하면 블

루투스(4.0)와 배터리(최대 15시간)를 내장한 

모노 스피커다. 6.6cm 콘 드라이버를 내장했

고, 나팔의 직경은 27cm, 무게는 2.3kg이다. 

6월 출시 예정이며 현재 주문 예약을 받고 있

다. 진한 호두나무와 밝은 단풍나무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격은 300달러. 배송 가능 지역

에 한국은 포함돼 있지 않으니, 이래저래 해외 

배송 대행 사이트의 존재가 고마울 따름이다. 

gramovo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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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 디자인의 헬스 자전거(Stationary Bicycle)에서부터 외바퀴 전기 바이크, 빈티지로 포장한 직립형 스쿠터까지. 

매력적인 바퀴들을 구경하시라.

SPLENDID WHEEL

CICLOTTE
보자마자 페달을 밟아보고 싶은 충동이 밀려

오는 럭셔리 헬스 자전거다. 운동을 하든 안 

하든 사두고 싶은 사람도 있을 듯. 탄소섬유

와 강철 소재를 선택할 수 있다(무게는 둘 다 

55kg이다). 바퀴 림에 장착된 터치 패널을 이

용해 페달 저항력을 12단계로 설정할 수 있

다. 강철 모델은 자동차처럼 색상을 원하는 대

로 주문할 수 있다. 7680유로(강철 모델)에서

부터 1만490유로(람보르기니 스페셜 에디션)

까지. 뿔처럼 생긴 손잡이에 설치하는 아이패

드 거치대는 900유로다. storeciclotte.com

RYNO
열세 살 소녀의 상상이 현실이 됐다. 비디오 

게임 속에서 외바퀴 바이크를 본 소녀는 엔지

니어인 아버지에게 만들 수 있냐고 물어봤고, 

그는 냅킨에 스케치를 시작했다. 6년간 세 가

지 프로토타입을 거친 끝에 세계 최초의 외바

퀴 전기 바이크가 탄생했다. 한 번 충전으로 

16km 주행 가능하고 최고시속 또한 16km다. 

올해 안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은 

5295달러다. rynomotors.com  

ZERO SCOOTER ELECTRICA
자동차나 스쿠터를 이용한 레플리카 디자인 

작업을 주로 하는 스페인의 크리에이티브 스

튜디오 벨&벨이 직립형 전기 스쿠터—세그웨

이와 흡사한 레이쿨 엘리트 WS—를 바탕으

로 빈티지 베스파 스타일로 재창조했다. 원하

는 모양이나 색상으로 제로 스쿠터를 주문 제

작하는 값은 2995유로. belybel.com

Words 배명훈

작가 배명훈은 2005년 <Smart D>로 과학기술 창작문예 단편 부문을 수상하고, <다이어트>로 환상문

학 웹진 <거울>에 합류한 이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작품을 발표했다. 2010년에는 <안녕, 인공존재!>

로 2010 문학동네 젊은작가상을 수상했다. 단편집으로는 2009년 《타워》, 2010년 《안녕, 인공존재!》, 

2012년 《총통각하》를, 장편 소설로는 2011년 《신의 궤도》, 2012년 《은닉》, 2013년 《청혼》을 냈다.

임대 전투기
SCIENCE FICTION

“별똥별이다!”

아이들이 밤하늘을 보며 그렇게 소리쳤다. 그러나 그것은 별똥별이 아니었다. 

맹렬한 불꽃에 휩싸여 거의 땅 위를 스치듯 날아온 그 물체는 간신히 마을을 피

해 그대로 바다에 빠져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어디선가 갑자기 들려온 굉음에 깜

짝 놀라 바닷가로 뛰쳐나갔다. 그러고는 양식장이 다 못쓰게 생겼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폭풍이 지나가는 통에 지난 며칠간 한숨도 못 자고 노심초사했는데, 겨우 

큰 고비는 넘겼다 싶어 모처럼 단잠에 빠져 있는 동안에 생긴 일이었다. 망연자실. 

말 그대로 날벼락이었다.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동이 터버린 다음에야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도대체 뭐가 떨어진 것일까, 그리고 얼마나 피해를 입

은 걸까 가슴 졸이며 바다 위를 비춰보던 주민들은 구명조끼 때문에 간신히 물 위

에 떠 있는 사람 하나를 발견했다. 우주비행사 같은 옷차림이 어쩐지 수상해 보였

으나 이미 정신을 잃은 사람을 붙들고 지난밤의 일이 다 어찌 된 영문인지 문초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일단 그를 병원으로 옮겼다.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기까지 열흘이 걸렸다. 사람들은 그 열흘 동안 마을의 피

해 상황을 조사했다. 피해는 만만치가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의 관심은 그에게 쏠

릴 수밖에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정확히 어느 나라의 어느 기관 소

속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인물이 틀림없었다. 옷차림을 보아하니 무슨 우주 실

험 같은 것을 하다가 대기권 아래로 잘못 빨려 들어온 것 같다는 말들이 나왔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보상은 두둑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장

차 추락한 그를 찾아올 어느 나라 어느 기관의 정체를 알 수 없는 협상 파트너들

에 대한 예의로 그의 추락 사실을 완전히 비밀에 부쳤다. 추락 사실이 언론에 공개

되고 나면 그 미지의 조직은 나서고 싶어도 나설 수 없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

다. 나중에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언론에 터뜨려도 늦지는 않으

리라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계산이었다. 그런 와중에 마침내 그가 깨어났다. 

그는 일단 모른다고 딱 잡아뗐다. 생긴 것은 완전히 한국 사람처럼 생긴 데다 

왼쪽 어깨에 BCG 주사 자국까지 여느 동네 청년과 다를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놈이 묻는 말에는 영어로만, 그것도 다짜고짜 모르겠다고만 대답하고 있으니 마

을 지도부는 난감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가 깨어나고 나서 열흘이나 

더 지났는데도 외국 무슨 기관은커녕 도청 직원 하나도 얼씬조차 하지 않는 데에

는 거의 입술이 바싹 말라 들어갈 지경이었다. 물론 어쩌면 그 조직은 그저 시치미

를 뚝 떼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인공위성으로 벌써 위치 추적을 다 끝내놓고그

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속사정이야 어떻든 바다 농사를 완전히 

말아먹은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마음이 조급해져만 갔다. 

“이럴 게 아니라 그걸 인양해봅시다.”

그럴듯한 생각이었다. 어쩌면 저들은 잠수함 같은 것을 동원해서 몰래 그 물체

를 가져가 버릴 속셈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한시 바삐 인양을 하는 편이 나아 보였

다. 일단 물에서 꺼내놓고, 인공위성에서 잘 보일 만한 데다 전시를 해두면 저쪽에

서도 계속 나 몰라라 하지는 못할 것 같았다.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그 물체를 매

일 조금씩 분해하는 꼴이라도 보여주어야 할 판이었다.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으

면 결국 인양하는 데 든 돈만 날리는 수밖에 없겠지만. 

오랜 고민 끝에 마을 사람들은 공금을 들여서 그 물체를 인양하기로 합의했다. 

그것이 물 밖으로 나오는 날에, 마을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학식이 있다는 사람

들 사이에 약간의 논쟁이 벌어졌다. 그 물체의 금속 표면과 날개에 적혀 있는 글

자와 관련된 것이었다. 

“영어도 아니잖아.”

“대호야. 이게 어느 나라 말이냐? 소련 글자냐?”

“글쎄요.”

“미치겠구만. 미국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면 외계인이냐?”

“무식하게 왜 그러세요. 우주선이 어디 미국하고 소련 것만 있대요? 그리고 소

련이 망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소련이래요. 중국도 우주선 쏜다잖아요. 유럽에는 

더 많다고요.”

“인도 말인가?”

토론으로 될 문제가 아니었다. 토론이 아무리 길어진들 알아볼 수 있는 글자가 

아닌 것 같았다. 일단 건져내고 나면 무슨 단서라도 생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수수

께끼만 더해졌다. 난감한 일이었다. 

그래도 인양을 한 성과는 있었다. 적어도 떨어진 게 무엇인지는 알 수 있게 되

었기 때문이다. 좀 희한하게 생기기는 했어도 그것은 분명히 비행기였다. 뒤에는 

불 나오는 데가 세 개나 있고 날개 모양이 특이한 데다 그렇게 불덩어리가 되어 물

에 빠졌는데도 멀쩡한 것을 보면 최첨단 비밀 병기가 틀림없었다. 그날 물에서 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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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올린 사람은 이 비행기의 조종사였던 셈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 비행기가 일본에서 만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비행기의 주인들은 자기들이 그런 최신 무기를 개발

했다는 사실을 함부로 떠벌릴 수 없는 것이 분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의외

로 큰 것을 건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런 비행기는 얼마나 할까. 거기다 

중국의 반일 감정 같은 정치적인 의미 같은 게 더해지면 또 얼마나 값이 오

를까. 벌써 흐뭇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정작 주인이라는 작자들은 도대체가 나타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마을 사람들은 비밀을 외부

에 알리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그때 가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려는 사람

이 별로 없었다. 비행기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지만 그것은 다

른 사람들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시간이 지나자 마을 사

람들 스스로도 그 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태풍 한번 지나가면 늘 겪는 정도의 피해겠거니 하고 일상처

럼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사실 그러는 와중에도 

마을 지도부는 방송사에다 비행기를 팔아먹을 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기는 했다. 

아무튼 당장에는 손을 쓸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비행기 조종사만은 어

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해둘 필요가 있었다. 우선 그는 오른쪽 다리가 부러

져 있었고 목을 꽤 심하게 다친 데다 기억을 일부 잃은 듯 행동했는데, 그

러는 동안에도 병원에 누워서 치료비와 밥값을 계속해서 까먹고 있었다. 

밥값은 마을 돈에서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아니면 그를 쫓아내야 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야박한 짓을 하는 것도 여러 모로 애매했다. 동네 사람

들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쫓아낸들 도대체 어디로 쫓아내야 할

지 알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그가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자 사람들은 

그를 비행기가 있는 데로 데려다 주었다. 그는 기뻐하며 마을 사람들이 한 

달간 열어보려고 온갖 수단을 썼지만 끝내 실패했던 비행기의 문을 손짓 

한 번으로 척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와서는 보존 상태가 좋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기가 탈출할 때 물속에서 문이 열리는 바

람에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지만 다행히 내부 손상이 큰 것 같지

는 않다고 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나 비행기를 다루는 폼을 보면 그는 확실히 그 물체

에 꽤 익숙해 보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이제부터 비행기 안에서 살겠

다고 했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입원비를 덜게 된 것을 내심 다행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는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더니,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정

리해 잘 만한 공간을 마련했다. 사실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잘 만한 공간

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어쩐지 수상한 일이기는 했

지만, 그를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하는 편이 서로에게 편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밥값은 계속 들었다. 그리고 통역을 위한 돈도 들었다. 마침 방

학을 맞아 집에 와 있던 은경 씨가 통역 아르바이트로 하루에 만오천원을 

벌었다.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비용이 들자 사람들은 결국 그에게 영어 과

외를 맡겨버렸다. 결국 은경 씨의 아르바이트비도 그가 지불하게 되었고 

밥값도 스스로 내야 했지만, 그 모든 비용을 다 제하고 나서도 그가 아이들

을 가르쳐서 얻는 수입은 적지 않았다. 

일이 그 지경에 이르자 모든 것이 일상 안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무렵에, 그를 치료했던 의사가 맨 처음 그가 입

고 있던 복장에 대해 의미심장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가 우주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건 일종의 잠수복이었을 거예요.”

이 말은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곧 잠수부로 알려졌다. 

그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지만, 어릴 적부터 은경 씨의 

친구인 박 군만은 어디에선가 그를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군

과 은경 씨의 관계는 사실 그리 대단한 게 아니었다. 박 군이 일방적으로 

은경 씨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은경 씨를 뺀 마을 사람 모두가 알

고 있었다. 모두가 안다는 사실을 박 군 자신은 모르고 있었으니 은경 씨

만 모르고 있다고 해도 결국은 공평한 셈이었다. 

은경 씨는 서울에 있는 학교로 가버린 뒤로 마을에 그렇게 오래 머무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게 박 군을 들뜨게 했다. 그런데 은경 씨는 다른 사

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모양이었다. 그 조종사인지 잠수부인지 하는 외국

인이 문제였다. 이번에도 역시 은경 씨 본인을 제외한 마을 사람 모두가 그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요사이 박 군의 명예는 거의 바닥

을 굴러다니는 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래서 박 군은 그 외국인

을 늘 모함하고 다녔다. 

“은경아. 뭔가 수상하다니까. 나 저 사람 본 적이 있어.”

“글쎄 어디서 봤냐니까. 억지 부리지 마.”

“억지가 아니래도. 아마 어디 해수욕장에서 봤겠지. 저 사람 벗은 모습 

딱 낯이 익어.”

“목욕탕 아니고?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착한 사람이야. 그러지 마.”

“아, 답답하네. 저 인간 아마 한국말도 잘할걸. 우리가 하는 말 다 알아듣

고 있을 거야. 저 사람이 누구랑 대화하는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다니까 그

러네. 내가 영어를 그냥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을 한 거겠지.”

“그래서 그게 어디냐고.”

“아, 몰라. 나도 답답한데, 내가 저 인간 정체는 꼭 밝혀낸다. 두고 봐.”

그런 식이었다. 그러나 그 외국인의 정체 같은 건 딱히 드러나는 일이 없

었다. 그저 오래전부터 마을에 살던 사람처럼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

갈 뿐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바닷가를 돌아보고 저녁에 아이들을 가르쳤

으며 밤에는 일찍 잠이 드는 삶. 그는 아이들에게, 특히 여자아이들에게 인

기가 좋았다. 어차피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아이는 하나도 없

었지만, 그가 주위를 왁자지껄하게 만드는 데는 그리 많은 말이 필요하지

도 않았다.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박장대소가 터져 나오곤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마을 사람 대부분이 그를 좋아했지만, 결국 그와 가장 긴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은경 씨였다. 은경 씨도 영어가 아주 완벽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가 마을에서 제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은경 씨는 사람들이 그에게 하는 모든 말을 통역하려 들지는 않았다. 은경 씨의 

입장은 이랬다. 

“나는 하루 만오천원어치만 일해.”

그래서인지 은경 씨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손짓 발짓 해가며 더듬더듬 이야기

하는 것을 일단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다가 나중에 가서야 짤막짤막하게 서로

의 말을 옮겨주곤 했다.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그와 좀 더 쉽

게 친해진 것도 사실이었다. 

하루가 끝날 무렵이 되면 은경 씨는 그의 집으로 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

다. 그렇게 말상대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만원어치는 하는 거라고 그녀는 말했

다. 은경 씨는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는데, 그것은 특별히 사려가 깊어서라기보다

는 그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었다. 호기심을 애써 감추는 것이 아니라 처

음부터 하나도 안 궁금한 듯한 그런 태도 때문에, 그는 은경 씨를 대할 때가 가장 

편했다. 

박 군은 생각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누구나 그 이유 때문에 은경이를 좋

아하게 된다고.’ 박 군은 은경 씨가 그자에게 점점 더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는 징

조가 보일 때마다 짜증이 났다. 어느 날 저녁, 박 군은 그자의 비행기를 몰래 찾아

가서 그가 돌아오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마침내 그가 해변을 지나 은경 씨와 나란

히 모습을 드러냈을 때 박 군은 한국말로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다. 

“너 정체가 뭐야? 우리 만난 적 있지! 너 ㅇㅇ 고등학교 나온 거 아니야? 너 저

거 타고 오다가 떨어진 거 아니지. 저거 떨어진 거하고 니가 잠수하다 떠오른 거하

고 아무 상관없지?”

그러자 은경 씨가 대신 대답했다. 

“야,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얘가 너보다 네 살 많아.”

‘웃기고 있네. 너는 나하고 동갑 아니냐?’ 하고 박 군은 생각했다. 은경 씨가 다

시 말했다. 

“너 나 좋아하냐?”

박 군은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되받아쳤다. 

“너는 걔 좋아하냐?”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 다음, 은경 씨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 

생각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마침내 날이 샜다.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그녀는 비행기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

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변을 두 바퀴 정도 맴돌면서 아침이 좀 더 밝아오기

를 기다렸다. 겨우 5분 정도가 지났을 때 은경 씨는 속으로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

각하고는 출입문 언저리를 손으로 똑똑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그냥 갈까 하다

가 다시 발길을 돌려 비행기 옆에 가만히 다가섰다. 그리고 아까보다 조금 세게 문

을 두드렸다. 그러자 문이 열리더니, 약간 잠이 덜 깬 듯한 표정의 그가 나타났다. 

“굿 모닝.”

은경 씨가 말했다. 그는 인사에 대답해주고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은경 씨가 

대답했다. 

“아이, 러뷰.”

그녀가 그 말만을 남기고 달아나버렸기 때문에 그는 오전 내내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저녁에 막 잠에서 깬 은경 씨가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찾아왔다. 그가 물

었다. 당신은 내 이름도 모르지 않느냐고. 은경 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가 다

시 물었다. 내가 이미 아내가 있고 두 살쯤 된 아이가 있는 사람일지 어떻게 아느

냐고. 은경 씨는 잘 모르겠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그가 물었다. 나나 

이 비행기가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진짜로 사악한 존재일지 또 어떻게 아느냐

고.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옛날 기억만 돌아오고 지금의 기억이 사라져서 당신을 

영영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면 내일이라도 당장 당신

네들이 기다리고 있는 미지의 기관에서 찾아와 당신과 나를 영원히 갈라놓으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고. 은경 씨가 대답했다. 딴 남자 만나지 뭐. 뭐가 그렇게 

걱정이람.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은경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고, 그는 은경 

씨를 불러 세우더니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베일에 가려

져 있던 그 비행기와 그의 정체라고 은경 씨는 말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자기 과

거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고요. 기억은 나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면 믿을 사람

이 있을까 싶어서 그랬대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한 거죠. 

내가 계속 울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달래야 되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부드러

운 목소리로 옛날이야기를 하듯 차분차분 말했으니까요. 

우는 여자를 달래는 솜씨가 끝내주던데요. 옛날이야기 하듯 해준 이야기여서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서부터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지구인이 아니

라는 말부터 시작했어요. 머리에 은하계 200여 개 행성의 언어를 제공하는 통역

기가 이식되어 있어서 말은 할 수 있대요. 지구 말은 영어와 힌디가 이식되어 있다

더군요. 인도말 말이에요. 그 사람이 웃으면서 그 말을 하는 동안 나도 어느새 이

야기에 집중하게 되고 말았어요. 야, 이 인간 뻥 한번 제대로 치네 하고 말이에요. 

인간의 과학기술은 영원히 더 나은 것을 향해 발달하는 것만은 아니랬어요. 아

무리 발달한 기술이라도 언젠가는 그것보다 좀 더 나은 게 나오는 법이지만 때로

는 마지막 기술이라는 것도 나온다는 거죠. 마지막 기술. 더 이상 나은 것이 나오

지 않는 기술인데요, 지구에는 바퀴벌레나 상어나 악어 같은 것들을 진화의 최종

형태라고 하잖아요. 바퀴벌레가 인간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 바퀴벌레는 수천만 

년 전에 벌써 지금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진화할 필요를 못 느끼

더라는 말이에요. 상어나 악어도 살아 있는 화석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앞으로 5

억 년 후에도 상어가 지금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더 그 모양으로 살겠죠. 

기술도 계속 발달하다 보면 한 100년 동안은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물건이 나온대요. 그걸 두고 마지막 기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비행기가 바로 마

지막 기술로 만든 무기라고 그 사람이 말했어요. 

마지막 무기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대요. 일단 속도 문제인데요, 실제로 

광속에 가까운 우주선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빠른 속도에서는 기체 자체가 물

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통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고 사람이 조종

할 수 있는 빠르기까지가 한계래요. 그 사람이 타고 온 비행기는 물론 그 한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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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까지 낼 수 있대요. 스스로 그 빠르기로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요. 광속

을 넘어가는 능력까지 비행기가 개별적으로 다 갖출 필요는 없대요. 장거

리 여행은 고속도로처럼 따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있다나요. 또 하나

는 파괴력인데요. 잘은 모르지만 무슨 폭탄을 썼을 때 화성 정도 크기의 

행성을 파괴시킬 수 있는 위력이 되어야 한대요. 그 이상은 그다지 필요하

지 않구요. 그 다음에는 기체 자체가 튼튼해야 하고 인공지능이 완벽해야 

하는데, 은하계에서는 그 두 가지 기술은 별로 문제 될 게 없대요. 다른 발

달한 행성들에서는 그 정도 기술은 손쉬운 편에 속한다고. 

비행기 이름은 부이마스인데, 마지막 무기라는 뜻이래요. 은하계 행성 

80개 이상이 개입된 대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 막바지에 개발되어서 열 

대가 생산됐대요. 그런데 실전 배치되기 전에 전쟁이 끝나버려서, 실제로 

전쟁 중에 만들어진 마지막 무기가 되고 말았거든요. 부이마스를 만든 공

장 행성 입장에서는 열 대 중 아홉 대가 팔리지도 않은 재고가 되어버린 거

잖아요. 그런데 이 행성의 기술이라는 게 357개 은하계 행성 전체에서 가

장 뛰어난 수준이다 보니, 부이마스는 어디에 갖다 놓아도 마지막 무기가 

되더래요. 기술 격차가 워낙 컸으니까요. 그런 게 아홉 대 있으면 우주를 

정복할 수도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 공장 행성이라는 데가 사람은 살지 않는 완전 자동화된 기계 

행성이었대요. 그래서 우주를 정복하겠다는 야심 따위는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겠죠. 돈만 벌면 그만이었어요. 행성 평의회 컴퓨터는 부이마스 여섯 

대를 자기 방어용으로 쓰고 나머지 넉 대는 임대하기로 결정했대요. 누구

든 돈만 주면 무조건 빌려줬대요. 물론 임대료가 어마어마했겠죠. 

그 사람이 살던 행성은 군사력이 약한 편이었는데, 다른 행성의 침입으

로 점령당하기 직전에 위성 두 개를 팔아서 부이마스를 임대했대요. 다른 

옵션 다 빼고 적국 행성까지 이동하는 거랑, 행성도 날려버린다는 그 무시

무시한 폭탄 한 개 그리고 공장 행성까지의 귀환 그리고 그때까지의 조종

사 생명유지 장치만 겨우 임대한 거죠. 다른 옵션들은 더 굉장한 게 많대

요. 물론 무인 조종도 가능하지만 가격이 거의 두 배까지 뛰고, 기체가 아

예 눈에 안 보이도록 할 수도 있고 변신도 가능하대요. 하지만 역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속도가 좀 빠른 구식 비행기처럼 몰았다나요. 

이 비행기, 계산이 아주 칼 같대요. 총알 한 발, 레이저 빔 하나까지 다 

가격이 계산된다니까요. 엔진은, 잘은 모르겠지만 항성 하나를 축소해서 

가지고 있는 원리여서 한계 속도로 은하계를 다섯 바퀴나 돌 수 있는 에너

지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보통은 그 전에 돈이 떨어져서 엔진이 정지된대

요. 고성능 유도 미사일을 가지고도 결제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총알 한 발 

쏴볼 수가 없을 정도라나요. 

그 사람, 지구에 불시착한 것도 그런 이유래요. 오는 중에 적기의 기습

을 받아서 미사일을 서른네 개를 썼는데, 그 돈만큼 연료비가 삭감돼서 제

일 가까운 지구에 일단 불시착시켜야 했대요.”

올해 여든 살인 은경 씨의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

는 손녀의 이야기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은경 씨가 계속 혼잣

말처럼 떠들었다. 

“멋있잖아요. 어쩐지 고독해 보이기도 하고. 미사일 서른네 개 값이면 

비싸겠죠? 얼마나 할까요? 그 돈을 벌기 전에는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군자금이 막혀서 타향에 발이 묶인 독립투사라니 멋지지 않아요? 할머니,

나 그 사람 따라갈까. 나도 같이 가면 돈이 더 많이 들려나. 우리 땅 다 하면 

얼마나 돼요?”

“잠이나 자빠져 자.”

그러나 은경 씨는 영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뭐야. 좋아하지 말라는 

거야? 계속 좋아해도 된다는 거야? 정작 들어야 할 대답을 못 듣고 딴소리

만 잔뜩 들었다는 생각에 조바심이 났다. 그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오

래오래 마을에 살면서 <하멜 표류기>라도 쓸 게 아니라면 언젠가는 자기 

나라로 가든 자기 별로 가든 돌아가야 하는 건 마찬가지였다. 빨리 정을 떼

버릴까. 무슨 섬마을 처녀가 육지에서 온 관광객 그리워하는 이야기도 아

니고, 유치하게 이게 뭐람. 있을 때 재미있게 놀다가 가버리고 나면 추억거

리나 삼는 거지, 누가 뭐 결혼해서 같이 살자나. 

며칠 후 은경 씨는 그를 데리고 비행기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으로 산책

을 갔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비행기가 참 날렵하

게 생겼다는 은경 씨의 말을 시작으로 그가 지구에 오기까지의 여정에 관

해 이야기했다. 

감시를 따돌리고 그가 공장 행성에 도착하자 행성 운영 시스템이 지불

관계를 확인하고는 부이마스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비행기는 그 무인 자

동 행성의 하늘 위를 마치 살아 있는 커다란 물고기처럼 헤엄쳐 날고 있었

다. 비행기는 다른 무인 비행기들과 함께 떼를 지어 저쪽 언덕에서 이쪽 언

덕으로 날아다니고 있었다. 비행기들이 하늘 위에 거대한 구형을 그리며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모습은 그런 광경을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의 

눈에도 즐거워 보일 정도였다. 행성 운영 시스템의 호출을 받자 부이마스

는 무리에서 벗어나 그에게로 다가오더니 그의 주위를 세 바퀴쯤 맴돌았

다. 그러고는 꼬리 날개를 움직여서 호기심을 표시했다. 

은경 씨는 두 손을 모으고 그 설명을 들었다. 손짓발짓 해가며 그 광경

을 묘사하는 그의 눈에서 순간적으로 광채가 느껴졌다. 

탑승자 확인이 끝나자 행성 운영 시스템은 부이마스의 인공지능을 차

단했다. 계약한 대로였다. 그러자 부이마스는 그냥 평범한 비행기가 되고 

말았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의 경이로움은 사라지고, 갑자기 구국의 사명

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났다. 딱딱하고 엄숙하고 장엄하고 가슴 떨리

는 애국심이 멸망해가는 조국의 운명과 함께 고개를 들었다. 

다음 날 비행기가 이륙했다. 그리고 곧 공장 행성의 중력권을 벗어났다. 

다행스럽게도 조국이 부이마스 임대 옵션으로 창문 하나를 계약해준 덕분

에 그는 바깥 풍경을 볼 수 있었다. 공장 행성 측은 조국의 장기 임대에 대

한 서비스로 기체 양쪽에 달린 조그만 창문을 무료로 개방해주었다. 전체 

마흔세 개의 창문 중 단 세 개가 개방된 것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역시 우주

는 아름다웠다. 특히 기체가 한계속도 근처에 다다랐을 때 부이마스의 외

부 창문이 보여준 시각정보 처리 기술은 놀라울 따름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적국의 비행체 열네 대가 부이마스의 뒤를 따라붙는 모습이 

계기에 포착되었다. 

그런 소규모 적 편대의 공격을 피하는 것쯤은 부이마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의 안위와 관계없이 부이마스 스스로도 기체를 보호해야 했기 때

문이다. 부이마스는 인간이 조종할 수 없는 세밀한 부분에 잠깐씩 개입해서 그의 

조종 실력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보완해주었다. 추가 비용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러나 공격이 점점 거세지자 부이마스는 그에게 추가적인 지불 수단이 없느냐

고 물어 왔다. 조국이 자체 방어를 위한 공격 무기를 구매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창문 세 개를 모두 포기하고, 그 돈으로 인공지능 미사일 열한 개를 샀다. 

이 열한 개의 미사일로 적기 다섯 대를 요격할 수 있었다. 거의 기체 한계속도 근

처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만한 속도에서 그 정도의 명중률을 보인다는 것은 기

술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적기의 인공지능이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한 

공식대로 춤을 추며 어지럽게 움직였다. 일명 ‘나비 효과’라는 패턴이었다. 미사일 

넉 대 가격이면 부이마스는 적기의 패턴보다 다섯 차원 이상 높은 차원의 패턴으

로 공격을 회피할 수 있다. 적기의 패턴은 그에 비하면 단순하다. 부이마스의 미사

일이 그 복잡한 패턴의 핵심을 읽어내어 적기 다섯 대를 격추했지만, 아직도 아홉 

대가 더 남아 있었다. 단 한 대라도 살아남아서 장거리 공간여행 터미널에 도달하

기라도 하는 날에는 조국의 마지막 작전 계획이 너무 이른 시간에 적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그 아홉 대는 존재 자체가 위협으로 간주될 상황이었다. 생각

보다 상황이 급박해졌다는 말이었다. 

그러자 부이마스 운영 시스템이 거래를 요청해 왔다. 부이마스는 미사일에서 

항성 파괴용 빔까지 스물여섯 가지의 옵션을 내놓았다. 그는 그중에서 가장 저렴

한 것을 골랐다. 인공지능 미사일 30개 세트. 사용 안 한 개수만큼 환불 가능. 그 

정도면 괜찮은 조건이었지만, 대신 목적지까지 한 번에 날아갈 수는 없게 된다. 부

이마스는 지구에 불시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거기에 가면 절차에 따라 

나머지 대금을 긴급 조달하는 방법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

가 없었다. 적기가 살아 돌아가면 그의 위치와 경로가 노출되어 조국의 마지막 보

복 작전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스물세 개의 미사일이 동시

에 날아가 그물 같은 패턴으로 적기의 회피기동 패턴을 차례로 무력화시켰다. 그

리고 곧이어 아홉 개의 섬광이 짧게 번뜩였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은경 씨의 반응은, 그래서 자기 사랑을 받아준다는 

것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말해달라는 것이었다. 

“아이 러브 유”라고 그가 천천히 대답하자 은경 씨는 비로소 만면에 웃음을 띠

는 것이었다. 

은경 씨는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마음에 들었다. 일단 고독하고, 곧 떠나야 하

고, 많은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에게나 터놓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런 상황이 그

에게는 제약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런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잘난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수가 없었다. 죄다 빌린 것이고 가진 것이라고는 자기 

자신 뿐, 순수한 눈빛과 사람을 끌어들이는 말솜씨 그리고 유머 감각이 전부였다. 

은경 씨는 그가 자상하면서도 자신 있는 태도로 자기를 감싸 안아주는 것이 좋

았다. 그의 손이 닿을 때 그녀는 익숙하지도 않고 낯설지도 않은 묘한 떨림이 일어

나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은경 씨는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저 비행기 안은 

얼마나 넓은지 궁금하다고. 괜찮으면 내일 밤에 자기를 초대해달라고. 그는 흔쾌

히 승낙했다. 

‘지금 당장 진도를 더 나가버리는 건 무리지. 속옷이라도 제대로 챙겨 입을 시

간 여유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어?’ 

그날 박 군은 밤새 일을 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와 다음 날은 내내 쉬었다. 출

근하지 않는 날에는 늘 그랬던 것처럼 박 군은 오전 늦게 일어나 비디오 가게에 영

화를 몇 편 빌리러 들렀다. 보통은 한 편도 제대로 못 보고 연체료만 갖다 내기 마

련이었지만, 사실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영화를 고르는 것 자체가 오락이었기 때

문에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의 일은 폭탄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전쟁 때 쏟아 부어놓은 수많은 폭탄들이 

다 곱게 터져주는 것은 아니었다. 가끔은 땅속에 얌전히 묻혀 있기도 했는데, 그런 

불발탄들을 안전하게 터뜨리는 것도 그의 일이었다. 때로는 폭우에 흙더미와 함

께 쓸려온 지뢰를 찾으러 가는 일에도 불려갔고, 공항 같은 곳에 순찰을 나가기도 

했다. 

그런 그에게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노는 시간은 남들에게보다 더 가치

가 있었다. 슈퍼마켓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를 때 부리는 지나친 여유처럼, 영화 타

이틀 사이에서 30분쯤 손가락으로 제목을 읽기라도 하듯 비디오나 DVD 케이스

들을 만지작거리며 부리는 여유는 그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물론 은

경 씨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 시간이 제일 소중하겠지만 그 일은 영 생각대로 

되지가 않았다. 

그자는, 그 잠수부 녀석은 지나치게 잘생겼다. 영어를 배우는 여자애들이나 다 

큰 처녀들이나 그자의 매력을 얼굴이 아닌 다른 데서 찾은 척들을 한다. 재치가 있

고 다정다감하다느니, 매너가 있다느니, 고독해 보인다느니. 그런데 한결같이 그 

말은 쏙 뺀다. 남자가 봐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지나치게 잘생겼다는 말을. ‘저런 인

간이 왜 연예계로 안 나가고 이런 데서 썩고 있나, 글쎄.’ 박 군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이 거기까지 미쳤을 때 박 군의 머릿속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스쳐 

지나갔다. 

‘뭐지? 그자의 정체인가? 내가 그자를 어디에서 봤더라. 영화배우였나? 뭐, 영

화배우? 그래, 영화배우!’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애장품’ CD들

을 숨겨놓은 서랍을 열었다. 한동안 꺼내본 적이 없었던 그 애장품 CD들을 뒤지

다가 마침내 그것을 발견해내고는 컴퓨터에 집어넣었다. 중간쯤 넘기자 남녀의 

신음소리가 너무 강렬하게 집 안을 채우는 바람에 황급히 스피커 볼륨을 줄여야 

했다. ‘여기 어디엔가 있었는데.’ 박 군은 앞뒤를 오가며 그 장면을 찾으려고 애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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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 그자의 벗은 모습이 낯이 익었는지가 갑자기 떠올랐다. 그는 영화배

우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고 일부 전문적인 마니아들만 알고 있는 유명

배우. 사운드와 화질과 남녀 주연배우의 캐스팅과 연기가 동종의 다른 영

화들에 비해 유난히 빼어났던 그 영화의 주연배우. 박 군은 드디어 그의 얼

굴이 나오는 장면을 찾아내고는 회심의 미소를 떠올렸다. 

박 군은 오후에 잠깐 눈을 붙이고 저녁에 은경 씨를 찾아갔으나 그날따

라 은경 씨는 전화도 받지 않고 행방이 묘연했다. 

은경 씨는 저녁 일곱 시가 되자 그의 비행기를 찾아갔다. 날지 못하는 

그의 임대 전투기. 아니, 미사일 값만 내면 은하계 반대편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는 비행기. 미사일 스물세 개 값은 얼마나 할까. 박 군한테 물어보면 

알까. 하지만 옛날 불발탄이나 주우러 다니는 동네 친구 녀석이 그런 첨단 

미사일 같은 걸 알 리가 없지. 아무튼 비싸겠지. 그는 결국 우주로 돌아갈 

돈을 벌지는 못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보다 그 이야기가 진짜로 사실일 리는 없었다. 생각해보면 허풍도 대

단한 허풍이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하루 종일 계속 떠오를 만큼 재미

난 허풍이다. 남자가 스케일이 그 정도는 돼야지. 진짜로 대기권 밖에서 지

구를 보고 나면 사람이 인생이 달라진다더니, 그 사람도 최소한 대기권 근

처까지는 나가본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품은 굉장히 넓었다. 

비행기 안도 의외로 넓었다. 그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조명을 적

당히 조절하고는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비행기 내부는 남녀가 편안히 

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었다. 그는 아무튼 여자 옷을 수천 번은 벗겨 

본 듯 자연스럽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은경 씨의 소매 없는 원피스를 벗겼

다. 몸이 둥실 떠오르는 것만 같았다. 물속에 있는 것처럼 온몸이 가볍게 

느껴지기도 했다. 

은경 씨는 ‘참 신기한 느낌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가늘게 눈을 떴다. 그

의 잘생긴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지나치게 잘생긴 얼굴이었다. 저래도 

되나 싶을 만큼 이상적인 이목구비였다. 은경 씨는 온몸이 공중에 떠오르

는 듯한 황홀감을 느꼈다. 팔을 이리저리 허우적거리자 실제로 자기 등이 

바닥에 닿아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그만 깜짝 놀

라고 말았다. 하지만 이내 ‘뭐지? 아, 몰라. 그냥 다 좋아’ 하는 생각이 머릿

속을 지배했다. 

여자의 입술에 감미롭게 키스를 하면서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었

다. 목걸이와 금으로 된 발찌 말고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허공에 반쯤 

떠 있는 여자를 바라보며 그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침에 

부이마스 운영 시스템이 제안한 조건은 꽤 괜찮은 것 같았다. 무중력 상태

라. 나쁘지 않다. 이런 것을 경험해본 적이 전혀 없었을 것이 당연한 이 여

자에게 무중력에서 나체가 되어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일은 대단히 특별

한 경험인 모양이었다. 아름답고 착한 여자이고, 무엇보다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다. 미사일 스물세 개 값을 벌기 위해서는. 

아니, 이미 열 개 값은 벌어두었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서 번 돈은 

아니다. 그 액수로는 어림도 없고, 지구 돈은 은하계에서 거의 통용이 되지 

않는다. 기념품 정도의 가치뿐, 화폐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었다. 막 적기의 

추적을 따돌리고 났을 무렵, 창문도 없는 부이마스 안에서 그는 비상시 조

치 매뉴얼을 열심히 탐독했다. 어차피 다른 소일거리도 없었다. 

이번 임무는 조종사 선발부터가 이상했다. 조종 능력 말고도 지원 자격

에 외모 관련 조항들이 지나치게 많았다. 어렵게 선발되고 나서 훈련 기간

의 6분의 1 정도를 여자에 관해 배웠다. 지불 준비금이 임대 조건에 비해 

너무 빠듯했기 때문에 공장 행성 측에서 기체 회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긴급 제안한 조건이라고 했다. 비상시 매뉴얼을 다 보고 나서야 그는 어찌 

된영문인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잠시 카메라 앵글을 생각하는 듯 방향을 살짝 틀었다. 바닥에서 소

형 마이크 하나가 뻗어 나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부이마스 매뉴얼에 따르면 은하계에는 성인물 제작이 금지된 행성이 스

물세 개가 있었다. 그중 유통이 가능한 곳이 열다섯 군데였으므로 그것만 

해도 작은 시장은 아니었다. 게다가 마지막 무기에서 촬영된 영상이라는 

프리미엄까지 따지면 꽤 돈이 되는 장사인 모양이었다. 성인 영상물 제작 

판매. 그것이 바로 비상시에 그가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번 것도 꽤 돈이 되기는 했지만, 한 번으로는 부

족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무중력이 무료로 제공된 경우라면 지난번과는 

차원이 다른 영상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부이마스의 소형 카메라들은 

모든 각도에서 사각이 없는 화면을 거의 입체 영상으로 담아내고 있었다. 

여자가 자기 모국어로 뭐라고 속삭였다.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말은 곧 3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될 것이다. 그리고 일단 유통이 시작

되면 그보다 몇 배는 많은, 은하계 곳곳의 언어로 번역될 것이 분명했다. 

그녀를 생각해서 지구에는 절대 화면을 유통시키지 않기로 특약 조건

을 걸었다. 좋은 사람이었다.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삶을 조금이라도 방해

하고 싶지는 않았다. 언젠가 이 여자가 은하계로 진출하려 든다면 지금 찍

고 있는 이 화면이 그녀를 단숨에 스타로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멸망

한 행성의 마지막 반격을 꿈꾸며 우주를 떠돌던 어느 투사의 연인으로. 어

쩌면 그 마지막 작전을 위한 거짓 사랑에 속아 넘어간 가련한 여인의 이미

지로. 모르겠다. 그녀는 평생 그런 큰 무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해보지 못할 것이다. 변방의 폐쇄된 행성 지구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그럴 게 틀림없었다.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

쩔 수가 없었다. 

여자의 목소리와 숨소리가 3차원으로 녹음되었다. 그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은경 씨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은경 씨는 그냥 그 순간의 감정에

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다음 날 박 군은 그의 비행기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그자도 없었다. 사람들

이 그의 행방을 묻기 위해 은경 씨를 찾아갔지만, 저녁 무렵에 집을 나간 은경 씨

는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은경 씨는 깊은 잠에 빠졌다가 그의 손가락이 몸 위를 스치듯 오르내리는 느낌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 은경 씨는 그에게 벌써 아침이 됐느냐고 물었다. 그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침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도 밤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발

아래에서부터 서서히 위쪽으로 키스를 해 올라오고 있었다. ‘또야?’ 은경 씨는 그

런 그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녀가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기 시작하자 부이마스

는 실내 조명을 살짝 조정했다. 

그녀가 아직 잠들어 있는 동안 그는 부이마스를 통해 공장 행성 운영 시스템과 

현장 생중계 계약을 맺었다. 반응이 꽤 있는 모양이었다. 사실 진짜 생중계는 불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지연 중계를 하는 게 최선이기는 했다. 장거리 

통신용 터미널을 거친다고 해도 그 넓은 우주를 전파가 실시간처럼 주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부이마스는 여러 행성들에 이날의 생중계를 예고했다. 그의 마지막 투쟁과 로

맨스가 섞여 있는 역사적인 화면이 될 것이라고까지 광고했다. 급기야 여자가 거

친 숨소리를 다시 흘리기 시작했을 때 부이마스는 창문 서른네 개를 무상으로 제

공하기까지 했다. 언뜻 눈에 들어오는 우주의 광경을 보면서 은경 씨는 저게 뭐냐

고 물었다. 그는 당신의 눈처럼 아름다운 우주라고 대답하고는 다시 고개를 파묻

었다. ‘아무래도 좋아’ 하고 은경 씨는 생각했다. 

적국에서는 뻔히 생중계되고 있는 이 전대미문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00

기에 달하는 요격기를 궤도 주변에 배치했다. 그러나 부이마스로서는 별로 불리

할 게 없었다. 76개 행성에 중계 계약이 이루어지자 여분의 대금이 쌓였고, 그 돈

으로 부이마스의 인공지능이 다시 켜졌다. 비행기는 한계속도를 훨씬 넘어서 목

표 행성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서 적기 500대 정도가 패턴을 짜고 미사일 공격을 해 오

는 것이 보였다. 어차피 수동 조종으로는 그런 복잡한 패턴을 피해낼 수가 없었

다. 그는 조종을 완전히 부이마스에게 맡기고는 여자에게 집중했다. 그는 천천히 

아주 느리게 움직였다. 가끔 부이마스가 18차원 이상의 패턴으로 움직이면서 생

겨난 흔들림 때문에 두 사람의 몸이 벽에 가서 부딪쳤다. 그는 여자의 머리를 안

전하게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부이마스가 실내 완충장치를 가동했지만, 그 순간 

여자는 눈을 감고 평생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속도감에 몸을 맡겨

야 했다. 온몸을 감싸는 순간가속도의 변화무쌍한 움직임에 온몸의 근육들이 저

마다의 방식으로 수축과 이완을 거듭했다. 그것은 스릴이었다. 그 외의 다른 말로

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감각이었다. 

은경 씨가 거의 이성을 잃고 극도의 황홀에 이르렀을 때 그는 부이마스의 제의

에 따라 요격 무기에 대한 지불을 결정했다. 그러자 부이마스 기체에서 손가락만

한 작은 물체 수백 개가 나와 비행기 주위을 맴돌았다. 적의 공격이 잠깐 뜸해진 

시점에 부이마스가 그 물체들을 넓은 간격으로 퍼뜨렸다. 그러더니 수백 개의 요

격 무기가 하나의 통일된 패턴으로 푸른색의 광선 수천 개를 쏘았다. 적기들이 그 

패턴을 피해 가자 부이마스의 공격망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현란해졌다. 무수히 

많은 섬광들이, 파괴되어가는 적기와 함께 피어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 광

경을 보고 은경 씨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적의 수도 행성 방어망이 순간적으로 와해되자 부이마스는 망설임 없이 그곳

을 향해 날아들었다. 나비처럼 복잡한 패턴이었다. 곧 적 행성이 바로 눈앞에 다가

왔다. 꽤 멀리서부터 시야에 들어와 있었지만, 가까이에서 보니 새삼 경이감이 느

껴질 만큼 거대한 행성이었다. 목성만큼이나 큰 행성, 주변 47개 행성들을 지배하

는 대제국의 수도. 

맨 처음 임대 계약을 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폭탄이 기체 외부로 돌출되었

다. 이제는 그에게 지령을 내려줄 조국마저도 사라지고 없었지만 이번 ‘공개처형’

은 대단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것이 틀림없었다. 부이마스는 폭탄을 떨어뜨리

면서 행성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방향을 틀었다. 부이마스가 폭발의 영향권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 한계속도 근처까지 속도를 올리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상한 쾌감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폭탄은 행성을 향해 역시나 어마어마한 속도로 

마치 관통할 듯 맹렬하게 날아가고 있었다. 

그의 품에서 은경 씨가 알아들기 힘든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팔과 다

리가 무중력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형태로 비틀렸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제 이 여자를 어떻게 하지? 데리고 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에 데

려다 놓을까? 비행기를 돌려주고 나면 이제 나는 어디로 가지?’

부이마스가 떨어뜨린 폭탄은 제 임무를 다 하고 있었다. 뒤에서 눈에 해로울 만

큼 거대한 섬광이 쏟아져 들어온 것이다. 그러자 부이마스는 조종사의 의사를 묻

지도 않고 알아서 조용히 창문을 닫아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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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뮤>를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이제 <뮤>의 전원을 끄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호 <뮤>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정기구독을 신청하세요. 특히 다른 사람이나 카페, 은행, 골프장, 리조트, 

자동차 전시장에서 잠깐 빌려 읽은 분이라면 직접 구독하시기를 권합니다. 한국타이어가 만든 하이테크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뮤>는 구독을 원하시는 분께 매호 발송해드립니다. 한국타이어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발행되는 

<뮤>는 무료로 배포되며, 정기구독자께 <뮤>를 보내드리는 비용 또한 무료입니다.

<뮤>를 받아보고 싶은 독자께서는 구독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정기구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뮤> 정기구독은 아래 이벤트 기간과 무관하게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신청 접수 miusurvey.com

정기구독 관련 문의 miu@kayamedia.com

SubScription 
EvEnt
2014년 4월 30일까지 정기구독을 

신청해주시는 분 가운데 

열 명을 추첨해 <뮤> 68p에 소개된 

주방용 온도계를 하나씩 보내드립니다 

(당첨자께 온도계는 무작위로 배정, 

발송됩니다). 

EXIT

창간호 정기구독 이벤트 당첨자  

한국타이어 슈퍼GT 레이스카 미니어처

강병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김경수  서울시 성북구 돈암2동 김준환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김진휘  서울 구로구 구로동 박영배  서울 용산구 이태원1동 서연호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엄성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윤재광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포동3가 조성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조원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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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6-007 목ᄎ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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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035 레드불 에어 레이ᄉ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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